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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기는 인간의 생애단계에서 가장 많은 신체적･정신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급속한 신체 변화와 인지 발달, 생활 반경과 사회 관계의 

확대 등 변화된 상황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과 정서적 불안 등의 많은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이와 같은 발달상의 문제에 직면하여 청소년들이 주어진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도록 돕는 일은 아동･청소

년 관련 연구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에 관한 경험적 조사연구는 다양한 학문분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대부분 특정 시점의 데이터를 활용한 횡단적 연구로서 

패널 데이터를 토대로 한 종단적 연구는 드물었다. 2003~2008년 기간 동안 본원에서 

수행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n Youth Panel Survey; KYPS)는 청소년의 생활･행
동･의식 전반에 대한 국내 최초의 종단조사로서 청소년 연구의 활성화와 관련 정책 

개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대상과 연구내용을 보다 확대하여 아동･
청소년 성장･발달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0년에 표집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의 3개 패널 총 7,071명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2016년까지 7개년에 걸쳐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매년 

조사 데이터의 일반 공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개최, 데이터 분석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연구성과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사업 5차년도인 올해에는 제1~4차년도 조사 데이터를 정리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한편, 제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주요 조사결과를 영역별로 

정리한 기초분석보고서와 리서치 브리프를 발간하였다. 지난 1년간 연구에 도움을 

주신 학계 및 관계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 연구가 한국의 아동･청소년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에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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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생활시간 사용 형태 및 연도별 추이를 살펴봄으로 

향후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 KCYPS)의 초4 패널과 중1

패널의 제1~3차년도 조사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초4 패널의 1차년도(2010년)

원표본인 2,378명과 중1 패널의 1차년도(2010년) 원표본인 2,351명을 세부적인 배경변인

별로 횡단면 표준화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생활시간을 세부 9개 영역인 ①수면시간, ②학원 및 과외시간,

③학교숙제 시간, ④학원 및 과외 숙제 시간, ⑤기타공부 시간, ⑥독서 시간, ⑦컴퓨터 

및 게임기 오락 시간, ⑧TV 및 비디오 시청 시간, ⑨친구들과 노는 시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학교 등교일과 비등교일로 구분하여 생활시간 형태를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 첫째, 초4 패널과 중1 패널의 수면시간은 학년이 올라 갈수록 줄어들었

으며, 중학생의 경우 평균 8시간 이하의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4 패널과 

중1 패널 모두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관련시간은 줄어들고 여가관련시간은 늘어

나는 추이를 보였다.

둘째, 청소년은 학업관련시간 중 등교일에는 학원/과외 활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활용하였고 비등교일에는 기타공부나 독서에 시간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지역 청소년이 시군구, 광역시 지역 청소년에 비해, 가구소득이 높고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많은 시간을 학원/과외 활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학생의 경우 여가관련시간 중 컴퓨터/비디오 오락에는 남학생이, TV/비디오

시청에는 여학생이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낮고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청소년이 컴퓨터오락이나 TV시청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초등학생, 중학생, 생활시간, 수면시간, 학업관련시간, 여가관련시간, 종단분석,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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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요 약

1. 연구목적

아동･청소년 발달시기에 개인의 시간 활용 형태는 이들의 발달과 성장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 누구나에게 한정되어 있는 하루 24시간을 청소년들이 어떻게 사용하

느냐는 이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진로, 직업, 삶의 모습과 중요한 관련이 있음. 따라서 

청소년의 생활시간 사용 내용, 형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용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 연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임.

본 연구는 2010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었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2011년을 거쳐 2012년에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의 생활시간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추이를 파악하고자 함.

생활시간의 세부 항목인 수면, 학업, 학원/과외, 숙제, 기타공부, 독서, 컴퓨터게임, TV시청,

친구들과 놀기의 시간 실태와 추이를 파악하고자 함.

개인별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근거하여 세부 생활시간이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고 연도별 

추이를 파악함으로 향후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을 지님.

2. 연구내용과 방법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첫째, 우리나라 청소년(초4 패널과 중1 패널)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생활시간의 형태와 향상을 세부 9개 영역(①수면시간, ②학원 및 과외시간, ③학교숙제 

시간, ④학원 및 과외 숙제 시간, ⑤기타공부 시간, ⑥독서 시간, ⑦컴퓨터 및 게임기 오락 

시간, ⑧TV 및 비디오 시청 시간, ⑨친구들과 노는 시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청소년의 생활시간을 인구사회학적 배경 변인인 성별, 도시규모별, 가구소득별, 가족구성별,

부모학력별로 나누어 세부영역별, 학교 등교일과 학교 비등교일로 나누어 기초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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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량분석을 실시하고 배경변인 중 그룹이 3개 이상으로 나뉘는 경우에는 추가로 사후분석을 

실시함.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경우 1차년도(2010년) 원표본인 2,378명, 2차년도(2011

년)의 조사 성공 사례 2,264명, 3차년도(2012년) 조사 성공 사례 2,21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

으며, 중학교 1학년 패널의 경우도, 1차년도(2010년) 원표본인 2,351명, 2차년도(2011년)

조사 성공 사례 2,280명, 3차년도(2012년) 조사 성공 사례 2,259명이 분석대상이며, 세부적인 

배경변인별로 횡단면 표준화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함.

각 패널별 생활시간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기초통계 분석과 변량분석(ANOVA),

사후검증 (Bonferroni 사후검증법) 등의 통계적 검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SPSS 20.0을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함.

3. 주요결과

1) 청소년 생활시간 변화 추이

초4, 초5, 초6 학생은 하루 24시간 중 각각 수면에 38%, 37%, 35%를 학업관련시간에는 

각각 24%, 23%, 15%를 여가관련시간에는 각각 13%, 15%, 16%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즉,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면시간과 학업관련시간은 줄고 여가관련시간인 오락과 TV시청 

등의 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평균수면시간은 등교일과 비등교일 모두 줄어드는 추이를 보였으며, 등교일 

기준으로 초4 학생은 536분(8시간56분), 초5 학생은 527분(8시간47분), 초6 학생은 506분(8시

간26분)을 수면시간에 비등교일에는 초4 학생은 576분 (9시간36분), 초5 학생은 568분(9시간

28분), 초6 학생은 564분(9시간24분)을 수면시간에 사용함.

초등학생은 등교일에 학업관련시간 중 학원/과외시간에 제일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초6 학생의 경우 등교일에 115분 정도를 학원/과외활동에 시간을 사용하였음.

비등교일에는 학업관련시간 중 기타공부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여가관련시간 중 초6 학생의 경우 등교일에 TV/비디오시청에 99분, 컴퓨터/게임기오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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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분, 친구들과 놀이에 69분을 사용하였지만, 비등교일에는 TV/비디오시청에 161분, 컴퓨

터/게임기오락에 109분, 친구들과 놀이에 124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학년이 올라갈수

록 오락과 TV 시청 등에 사용하는 시간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등교일에는 등교일보

다 2배 정도의 시간을 여가관련활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중1, 중2, 중3 학생은 하루 24시간 중 각각 수면에 33%, 31%, 31%를 학업관련시간에는 

각각 22%, 21%, 18%를 여가관련시간에는 각각 14%, 17%, 16%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평균수면시간은 등교일과 비등교일 모두 줄어드는 추이를 보였음. 등교일 

기준으로 중1 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은 473분(7시간53분)이었지만 중3 학생은 442분(7시간22

분)을 수면시간에 사용하였으며 중학생은 등교일 보다는 비등교일에 더 많은 시간을 수면시

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비등교일의 중1 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은 570분(9시간30분),

중2학 생은 564분(9시간24분), 중3 학생은 548분(9시간8분)으로 등교일과 비등교일의 수면시

간 차이가 약2시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중학생은 등교일에 학업관련시간 중 학원/과외시간에 제일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으며,

중1학생의 경우 131분 정도를 학원/과외활동에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비등교일에

는 기타공부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등교일과 비등교일 모두에서 중학생은 여가관련시간 중 TV/비디오시청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으며, 중3 학생의 경우 비등교일에 TV/비디오시청 시간이 90분에서 151분으로 

증가하였으며, 컴퓨터/게임기오락 시간은 82분에서 139분으로 증가하였음.

2) 청소년 수면시간 변화 추이

초등학생의 수면시간을 성별로 살펴본 결과, 지난 3년간 등교일에는 남학생, 비등교일에는 

여학생이 더 많은 시간을 수면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도시규모별로 살펴본 결과, 등교일에는 시군구 지역의 초등학생이 서울시나 광역시 지역 

초등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수면에 사용하였으며 비등교일에는 서울시 지역 초등학생이 

광역시나 시군구 지역 초등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수면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구소득별로 살펴본 수면시간 차이는 등교일 초5학년과 비등교일 초6학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일관된 추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중학생의 수면시간을 성별로 살펴본 결과, 등교일에는 남학생, 비등교일에는 여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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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시간을 수면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도시규모별로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등교일과 비등교일 모두에서 시군구 지역의 중학생이 

서울시나 광역시 지역 초등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수면에 사용하였음.

가구소득별로 살펴본 수면시간 차이는 등교일과 비등교일에서 비슷한 추이가 나타났으며 

상위소득에 속한 중학생이 중위그룹이나 하위그룹에 속한 중학생에 비해 수면에 더 적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청소년 학업관련시간 변화 추이 

지난 3년간의 조사에서 초등학생 학원/과외시간의 성별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즉,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원/과외시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학원/과외시간의 결과와 

유사하게 학교숙제시간과 관련하여 성별차이는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그러나 등교일과 비등교일 모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은 시간을 학원/과외숙제 

시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적으로 기타공부와 독서시간은 등교일과 비등교

일 모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도시규모별로 살펴 본 결과, 대체적으로 등교일과 비등교일 모두에서 서울시 지역 초등학생

이 광역시나, 시군구 지역 초등학생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학원/과외, 학교숙제, 학원/과외

숙제, 기타공부, 독서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구소득별로 살펴 본 결과, 등교일과 비등교일 모두에서 상위그룹의 초등학생이 중위나 

하위그룹의 초등학생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학원/과외, 학원/과외숙제, 기타공부, 독서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가족구성별로 살펴 본 결과, 등교일에만 부모자녀 그룹의 초등학생이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의 초등학생에 비해 많은 시간을 학원/과외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부모학력별로 살펴 본 결과,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초등학생이 더 많은 시간을 학원/과외,

학원/과외숙제, 기타공부, 독서시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원/과외시간과 다르

게 학교숙제시간에는 대체적으로 부모학력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중학생의 성별로 학업관련시간을 살펴본 결과, 등교일/비등교일 모두에서 학원/과외와 

학원/과외숙제시간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숙제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기타공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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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시간의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도시규모별로 살펴 본 결과, 학원/과외, 학원/과외숙제, 기타공부, 독서시간에 서울시 

지역 중학생이 광역시나 시군구 지역 중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가구소득별로 살펴 본 결과, 학원/과외, 학원/과외숙제시간에 상위그룹 중학생이 중위나 

하위그룹 중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숙제시간 사용의 

그룹간 차이는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가족구성별로 살펴 본 결과, 부모자녀 그룹의 청소년이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학원/과외, 학교숙제, 학원/과외숙제, 기타공부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독서시간 사용의 그룹별 차이는 대체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부모학력별로 살펴 본 결과,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중학생이 더 많은 시간을 학원/과외,

학교숙제, 기타공부, 독서시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4) 청소년 여가관련시간 변화 추이 

초등학생의 컴퓨터/게임기 오락시간을 성별로 살펴본 결과, 등교일과 비등교일 모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컴퓨터/게임기 활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구소득별로 살펴본 여가관련시간 차이는 모든 세부항목에서 유사한 패턴이 나타남.

즉, 하위그룹의 초등학생이 중위그룹이나 상위그룹의 초등학생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컴퓨터/게임기 오락, TV/비디오 시청, 친구들과의 놀이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친구들과 노는 시간에서 비등교일의 경우에만 가구소득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가족구성별로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한부모가정의 초등학생이 부모자녀 그룹의 초등학생

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컴퓨터/게임기 오락, TV/비디오 시청, 친구들과의 놀이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부모학력별로 살펴본 결과,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초등학생이 더 많은 시간을 컴퓨터/게임

기 오락, TV/비디오 시청, 친구들과의 놀이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중학생의 컴퓨터/게임기 오락시간을 성별로 살펴본 결과, 중1 학생과 중2 학생의 등교일 

사용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중3 학생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오락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비등교일 모두에서 즉 중1, 중2, 중3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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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컴퓨터/게임기 오락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구소득별로 살펴본 여가관련시간 차이는 모든 세부항목에서 유사한 패턴이 나타남.

즉, 하위그룹의 중학생이 중위나 상위그룹의 중학생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컴퓨터/게임기 

오락, TV/비디오 시청, 친구들과의 놀이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부모학력별로 살펴본 결과,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중학생이 더 많은 시간을 컴퓨터/게임기 

오락, TV/비디오 시청, 친구들과의 놀이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4. 정책제언

1) 청소년 수면권에 대한 다양한 접근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학생의 등교일 평균수면 수면시간은 약7시간 30분이며 

하루 중 약 31%를 수면시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 청소년의 수면시간은 

비교국가에 비해 수면에 사용하는 비율이 낮으며 평균8시간 이하의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절대적인 수면시간의 부족에 더해 실제, 다른 연구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많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수면시간의 부족을 호소하였다고 보고함.

신체 및 정신적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적절한 수면시간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발달과 연결된 중요한 요소임. 따라서 청소년이 적절한 수면시간을 취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대책이 필요함.

청소년의 수면부족 원인은 다양할 것임. 따라서 청소년의 적절한 수면시간 유지를 위해서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 

의하면 과반수이상의 중학생은 수면시간 부족의 이유를 학원 및 과외와 채팅 및 문자메시지 

같은 SNS 사용을 이유로 수면시간이 줄어든다고 보고하였음. 이러한 현상은 하루 24시간 

중 수면시간이 늘어나면 학업이나 여가시간은 줄고, 반대로 학업이나 여가시간이 늘면 

수면시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즉, 효율적인 생활시간의 

배분과 활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음.

우리나라 교육정책 및 체계 상 학원 및 과외 등의 학업시간 조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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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습시간 대비 학업성취도가 낮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효과적인 학습시간

을 위한 진단 및 대책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다른 한편으로 청소년의 여가 및 기타활동시간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논의 및 대책을 수립함으로 

적절한 수면시간을 유지하면서 즐거운 여가생활, 효율적인 학업시간 활용 등에 대한 통합적인 

논의와 대책 수립이 필요함. 이에 더해 청소년의 적절한 수면시간 유지 및 수면의 질 향상을 

위한 접근을 위해서는 최근 수면권 보장에 대한 요구와 9시 등교 등과 같은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와 실행 결과에 주목하고 이를 세부정책과 연결시키는 방안 도출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여가 및 문화 활동의 필요성

본 연구에서 청소년이 오락이나 TV를 시청하는 시간은 학년이 올라 갈수록 늘어났으며,

중학생의 경우 비등교일에는 등교일보다 두배 이상의 시간을 오락이나 TV 시청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청소년의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능동적인 문화 참여 등의 여가활동이 아니라 게임, TV 시청과 같은 수동적인 여가활동의 

시간이 증가한 것임.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컴퓨터 및 매체 이용에 대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제도와 교육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즉, 청소년이 컴퓨터나 매체에 사용하는 

시간을 규제하는 셧다운제 같은 정책과 함께,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돕는 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2012년 이후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를 통해 방과후에 청소년이 효과적으로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확대 및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임.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컴퓨터 화면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도 필요함.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등교일에 비해 비등교일에 청소년이 게임과 TV시청에 

사용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음. 따라서 비등교일 즉, 공휴일과 주말에 청소년들이 

게임이나 TV 시청 이외에 여가시간을 즐겁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와 세부 

정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더 나아가 주5일제 근무 이후 주말의 새로운 가족 여가활동

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하여 청소년이 가족활동으로 여가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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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세부 정책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흥미롭게도 여가시간 활용에서 남녀 학생의 성별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음. 따라서 남학생

과 여학생이 선호하고 활용하는 여가활동에 대한 세분화된 조사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논의 및 성별에 맞춘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 남녀 청소년의 여가시간 

활용과 다양한 문화 활동 개발에 특화되고 세분화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세부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3) 소외계층 청소년의 생활시간 활용에 대한 제도적 지원

본 연구에서 나타난 유사한 패턴은 가구소득이 낮거나, 한부모가정, 또는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학원이나 과외에 사용하는 시간은 적고 컴퓨터 오락이나 TV 시청에 사용하는 

시간은 길었다는 점임.

오락이나 매체 이용 시간이 긴 청소년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정 내에서 오락과 매체 이용에 대한 부모의 교육과 감독이 소홀할 

가능성이 큼. 본 연구결과에서 소외계층 청소년의 오락 및 TV 시청시간이 다른 그룹에 

비해 길게 나타난 결과도 가정 내의 감독 부재의 결과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청소년의 나이가 어릴수록 예방 교육 및 건전한 사용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의 협력이 중요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외계층 청소년 가정과의 성공적 협력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제안이 필요할 것임. 따라서 오락과 매체를 이용한 대상 주체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매체 교육과 학교와 가정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에 대한 방안 마련이 절실함.

종합하면, 부모의 규제를 벗어난 오락과 매체 이용시간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건전하지 

못한 이용 역시 증가할 것임. 따라서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이 건전한 매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세부 정책 도출이 필요함.

수동적인 여가시간 활용인 오락과 TV시청 같은 활동을 줄이고 능동적인 여가시간 활용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같은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주말에도 부모가 부재일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주말 여가활동

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함. 예를 들어 청소년활동원이나 지역 문화센터를 연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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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함.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외계층 청소년은 여가관련 시간은 높지만 학업관련 시간은 비교그룹

에 비해 낮게 나타났음. 높은 학습시간이 높은 학습 성취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외계층 청소년이 학교숙제나 독서 등과 같은 학업관련시간에 적은 시간을 사용한다는 

점은 결국 이들의 장래 사회경제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방과후 혹은 비등교일에 소외계층 청소년이 학업관련 활동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공공장소와 

프로그램 등이 필요함. 예를 들어, 현재 실시되고 있는 방과후학교와 연계하여 저소득층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시스템 내에서 학교숙제를 하고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학업과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세부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와 대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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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한정되고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그 

활용 형태 및 내용이 다양해 질수 있다. 생활시간조사의 주목적은 개인의 시간 배분율, 일 

또는 학업에 투자하는 시간 정도, 여가에 사용하는 시간 정도 등을 조사하여 사회현상을 파악하거

나 사회적 쟁점을 다루기도 하고, 정책 반영을 목적으로 조사하기도 하지만, 조사 대상 및 

연구 목적에 따라 생활시간의 하위 영역을 달리하여 조사한다(김기헌, 이경상, 2006).

아동･청소년 발달시기에 개인의 시간 활용 형태는 이들의 발달과 성장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활시간 연구에 그 관심이 

더해지고 있다. 즉, 청소년이 생활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건강, 진로,

직업, 삶의 모습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들은 청소년의 하루시간을 수면이나 식사와 같은 생리적인 필수시간, 학업이나 

일과 같은 주요 활동, 휴식이나 여가 등의 시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김기헌, 이경상, 2006,

재인용; 조혜영, 이경상, 2005), 이러한 세 가지 분류 하에 생활시간의 세부 영역 및 그 형태를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기존 한국 청소년의 생활시간 국제비교 연구에 의하면, 15~24세 한국 청소년은 7.5시간을 

수면에 사용하였으나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핀란드의 청소년은 평균 8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근영, 김기헌, 2009). 그 반면에 한국 청소년은 약  5시간을 학습에 

사용하였으나 비교국가 청소년들은 평균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을 학습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비교국가보다 수면시간과 여가시간에 더 적은 시간을 

사용하였으나 학업에는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장근영, 김기헌, 2009). 국제비교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생활시간 사용 형태가 다른 국가 청소년과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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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각 국가의 조사대상의 연령의 분포가 초, 중, 고 및 대학생을 포함하는 넓은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어 연령별 직접 비교가 제한적이고, 횡단 조사로 연구가 설계되어 추이 변화를 

분석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가능한 비슷한 연령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생활시간에 대한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는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활시간 연구 중 수면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약 90%가 평균보다 적은 시간을 수면에 사용하였고 중학생의 평균 수면시간은 약 7시간 정도였다.

적절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도는 낮고, 스트레스 인지율은 높으며,

자살 또는 우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 흡연과 같은 건강 위해 

행동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진, 강정희, 이선경, 채규영, 2013). 수면과 관련하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일부 고등학생에서 수면부족과 비만의 연관성이 발견되었다

고 보고하고 있다(하영미, 박현주, 2014). 이러한 기존 연구결과들은 청소년의 수면시간이  

청소년 개인의 신체･정신 발달 및 행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 분석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업에 사용하는 시간은 

많지만 이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원이나 학원을 다니는 청소년의 

성적은 상위권이었으나 개인공부를 하거나 독서를 하는 청소년에 비해 그 성취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장근영, 김기헌, 2009). 즉, 학업관련 생활시간 중 학원, 과외, 독서, 개인공부 등의 

세부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학업성취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결과는 학업관련 생활시

간을 세부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이 여가에 사용하는 시간은 학업관련시간 보다 매우 적으며,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매우 적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장근영, 김기헌, 2009). 그러나 적절한 여가시간을 

누리고 활용하는 것은 청소년의 학업성취도가 높고 더 높은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박선영, 2012).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에 학업으로 스트레스가 높고 

수면시간이 줄어드는 청소년에게 적절한 여가시간의 활용이 이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생활시간 사용 형태가 달라진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가족환경, 거주지역, 가구소득, 부모학력 등의 변인이 이들의 생활시간 사용 

형태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송유진(2013)의 연구결과를 보면 부모의 

교육수준의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습과 독서 시간은 길어지고 TV 시청시간은 짧아졌다고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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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사회경제적 특성이 청소년의 시간사용의 차이에 영향을 주고, 결국 이는 학업성취와 

계층 간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부모의 동거 여부도 청소년 생활시간 

활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동거하는 중, 고등학생은 학원시간, 숙제 

및 공부시간이 비동거 청소년에 비해 높았으며, 부모와 비동거하는 청소년은 동거 청소년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컴퓨터나 친구와 놀기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나영주, 황진숙, 이은희,

고선주, 박숙희, 2005). 가구의 경제수준도 부모 동거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청소년 생활시간 형태를 살펴볼 때, 이들이 속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기초분석

과 추이를 살펴 볼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청소년의 생활시간을 수면, 학업, 여가 등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영역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고, 생활시간을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생활시간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당시 현황을 

반영하는 코호트 조사연구로 진행되고 있고 청소년의 생활시간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또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청소년이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보는 생활시간 연구는 생활시간을 

청소년의 주 활동을 기준으로 수면, 학업, 여가 등으로 나누어 세부 생활시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며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는 종단 연구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생활시간 

연구는 이들의 발달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함의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저연령 

청소년층인 초등학생을 포함하여 이들의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는 종단 연구로 생활시간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2010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었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2011년을 거쳐 2012년에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의 생활시간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추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이와 관련한 세부 항목인 수면, 학업,

학원/과외, 숙제, 기타공부, 독서, 컴퓨터게임, TV시청, 친구들과 놀기의 시간 변화 및 실태를 

파악하고 어떠한 세부 항목에 많은 시간을 사용했는지 사용률을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청소년이 

속한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근거하여 세부 생활시간이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고 연도별 추이를 

파악함으로 향후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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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2010년부터 시작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Korea Childeren & Youth

Panel Survey)의 자료 중 초4 패널과 중1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생활시간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생활시간은 크게 수면시간, 학업관련시간, 여가시간으로 나뉘며, 9개의 세부 영역으

로 구성되어 있다. KCYPS 조사 문항 구성표에 근거하여 3개의 대분류, 9개의 소분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종원 외, 2013). 생활시간 세부 영역은 ①수면시간, ②학원 및 과외시간, ③학교숙제 

시간, ④학원 및 과외 숙제 시간, ⑤기타공부 시간, ⑥독서 시간, ⑦컴퓨터 및 게임기 오락 

시간, ⑧TV 및 비디오 시청 시간, ⑨친구들과 노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분류는 수면시간,

학업관련시간(학원/과외, 학교숙제, 학원/과외숙제, 기타공부, 독서), 여가관련시간(컴퓨터/게

임기오락, TV/비디오시청, 친구들과 놀이)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4 패널과 중1 패널 두 개의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초4 패널에서는 

초등4학년(2010년), 초등5학년(2011년), 초등6학년(2012년) 자료를 중1 패널에서는 중1학년(2010

년), 중2학년(2011년), 중3학년(2012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1) 청소년 생활시간 변화 추이 분석 

청소년의 생활시간은 청소년의 하루 일과 중 수면시간과 학업관련 및 여가관련 시간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시간 활용 추이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가 진행되었다. 분석단위는 생활시간

의 9개 세부영역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초4 패널과 중1 패널의 특성상 조사대상 청소년은 

재학중인 청소년이 대부분이어서 생활시간에 대한 조사는 등교일과 비등교일로 나누어 분석하였

다. 등교일은 청소년이 학교를 등교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비등교일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로 본 내용은 설문조사 지시문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생활시간 변화 분석은 세부 9개 영역을 등교일과 비등교일로 나누어 매 조사년도의 영역별 

평균 시간(분)과 표준편차에 대한 기초분석을 하였다. 또한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청소년이 

하루 중 몇 퍼센트를 해당 생활영역에 사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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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생활시간 행태 분석

청소년의 생활시간을 인구사회학적 배경 변인인 성별, 도시규모별, 가구소득별, 가족구성별,

부모학력별로 나누어 세부영역별로 학교 등교일과 학교 비등교일로 나누어 기초분석과 변량분석

을 실시하였다. 학교 등교일은 ‘학교 가는날’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학교 비등교일은 

‘학교 가지 않는 날’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로 정하고 설문문항에 지시문으로 안내하였다.

분석 내용은 첫째, 청소년의 수면시간을 배경변인 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둘째, 학업관련시간인 학원/과외, 학교숙제, 학원/과외숙제, 기타공부, 독서시간을 배경변인 

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셋째, 여가관련시간인 컴퓨터/게임기오락, TV/비디오시

청, 친구들과 노는 시간을 배경변인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배경변인 중 그룹이 

3개 이상으로 나뉘는 경우에는 추가로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3. 분석 대상 및 방법 

1) 분석 대상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2010년 당시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중에서 층화다단집락추출법으로 표집된 3개 패널 각 2,300여명을 대상으로 매년 10월부터 11월 

중에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0년 당시 초등학교 1학년 패널은 총 2,342명,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은 총 2,378명, 중학교 1학년 패널은 2,351명을 원표본으로 설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경우 1차년도(2010년) 원표본인 2,378명, 2차년도(2011

년)의 조사 성공 사례 2,264명, 3차년도(2012년) 조사 성공 사례 2,219명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세부적인 배경변인별로 횡단면 표준화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학교 1학년 패널의 경우, 1차년도(2010년) 원표본인 2,351명, 2차년도(2011년) 조사 성공 

사례 2,280명, 3차년도(2012년) 조사 성공 사례 2,259명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세부적

인 배경변인별로 횡단면 표준화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3년간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성별, 거주하는 도시규모, 가구의 소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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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가족구성, 부모학력 등으로 나누어 횡단면 표준화 가중치를 적용하여 살펴본 현황은 <표 

Ⅰ-1>과 같으며, 최종 분석에 사용된 초등학교 6학년(2012년)의 인구･사회학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1,162명(52.4%), 여자 1,057명(47.6%)로 나타났으며, 도시규모는 서울시, 광역시,

시･군･구 단위로 구분하였는데 이 중 서울은 363명(16.8%), 광역시는 569명(26.4%), 시군구는 

1,223명(56.7%)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수준별 집단구분의 경우, 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대상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연령의 자녀를 둔 가구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인 2010년의 가구소득 수준을 10분위수로 나눈 후, 상위 20%와 하위 20%를 기준으로 

하위 20% 이하를 저소득층으로, 상위 20%를 초과한 계층을 고소득층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으

며, 그 결과를 2011년과 2012년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저소득 가구 청소년은 426명(20.5%), 중간 소득 수준 가구의 청소년은 1,343명(64.6%),

고소득 가구 청소년은 310명(14.9%)로 나타났다.

부모구성은 부모가 모두 계신 경우는 1,964명(91.3%), 한부모가정인 경우는 164명(7.6%), 조손가

정 16명(0.7%), 기타 가정 8명(0.4%)로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 패널의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년간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성별, 거주하

는 도시규모, 가구의 소득수준, 가족구성, 부모학력 등으로 나누어 횡단면 표준화 가중치를 

적용하여 살펴본 현황은 <표 Ⅰ-2>와 같으며, 최종 분석되는 중학교 3학년(2012년)의 인구･사회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1,174명(52.0%), 여자 1,085명(48.0%)로 나타났으며, 도시규모별로 보면 서울 

366명(16.9%), 광역시 591명(27.2%), 시군구 1,213명(55.9%)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수준별 집단구분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 패널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분하였는데,

저소득 가구 청소년은 418명(19.6%), 중간 소득 수준 가구의 청소년은 1,330명(62.4%), 고소득 

가구 청소년은 385명(18.0%)로 나타났다.

부모구성은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는 1,905명(87.9%), 한부모 가정 238명(11.0%), 조손 가정 

21명(1.0%), 기타 가정 4명(0.2%)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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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인별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청소년의 생활시간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총 9개 세부영역

을 학교 등교일과 학교 비등교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학교 등교일은 ‘학교 가는날’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학교 비등교일은 ‘학교 가지 않는 날’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로 정하고 설문문

항에 지시문으로 안내하였다. 질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학생은 이번학기 (2012년 2학기)에 

보통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났습니까? 학교에 가는 날과 가지 않은 날로 나누어서 응답해 

주십시오.’ 조사문항은 초4 패널과 중1 패널에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각 조사문항은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2010 코딩북에 기록되어 있다.

총 9개 세부영역은 수면시간(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 학원(과외)에서 지내는 시간, 학교 

숙제를 하는 시간, 학원(과외) 숙제를 하는 시간, 학교나 학원(과외) 숙제 이외에 공부하는 

시간, 교과서나 참고서 이외의 책을 읽는 시간, 컴퓨터나 게임기를 가지고 노는 시간, 휴식이나 

오락을 목적으로 TV 프로그램이나 비디오, DVD를 시청하는 시간, 방과 후 친구들과 노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생활시간은 시간과 분을 같이 기록하며, 등교일과 비등교일을 

나누어 기록하도록 하였다. 각 세부영역은 생활시간 주제별로 수면시간, 학업관련시간, 여가관련

시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 수면시간은 기상과 취침시간을 기준으로 평균수면시간을 

계산하였다. 둘째, 학업관련시간에는 학원/과외시간, 학교숙제시간, 학원/과외숙제시간, 기타공

부시간, 독서시간의 5개 세부영역이 포함되었다. 셋째, 여가관련시간에는 컴퓨터/게임기 오락시

간, TV/비디오시청시간, 친구들과 노는 시간의 3개 세부영역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초4 패널과 중1 패널의 생활시간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기초통계 

분석과 변량분석(ANOVA), 사후검증(Bonferroni 사후검증법) 등의 통계적 검증방법을 사용하였

으며, 각 자료에는 각 조사년도 표준화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변량분석과 사후검증은 

생활시간 9개 하위영역을 기준으로 성별, 도시규모, 가구소득 수준, 가족구성, 부모학력별1)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는 SPSS 20.0을 사용하여 통계검증을 실시하였다.

1) 부와 모의 학력별로 변량분석과 사후검증을 하였음. 기타보호자 학력별 기초통계분석 실시하였으나 변
량분석과 사후검증은 사례수의 제약으로 검증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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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청소년 생활시간 변화 추이

1. 초등학생의 생활시간 변화 추이

1) 평균수면시간 변화 추이

초등학생의 최근 3년간의 평균 수면시간은 등교일과 비등교일 모두 줄어드는 경향성을 나타냈

다. 초등학생의 등교일 평균 수면시간은 초4(2010년)에는 536분(8시간 56분), 초5(2011년)에는 

527분(8시간 47분), 초6(2012년)에는 506분(8시간 26분)으로 나타났으며, 비등교일 평균 수면 

시간은 초4는 576분(9시간 36분), 초5는 568분(9시간 28분), 초6는 565분(9시간 25분)으로 나타났다 

(<표 Ⅱ-1>, [그림 Ⅱ-1]).

【그림 Ⅱ-1】 초등학생: 평균수면시간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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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업관련시간 변화 추이

등교일 기준으로 초등학생이 학원 및 과외에 소요한 시간은 초4(2010년) 130분, 초5(2011년)

126분, 초6(2012년) 116분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냈다(<표 Ⅱ-1>, [그림 Ⅱ-2]). 등교일 기준 

학교숙제시간은 2010년 44분, 2011년 48분, 2012년 41분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의 조사에서 초등학생이 학교를 가는 날에는 학원/과외에 사용하는 시간이 다른 

학업관련 시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등교일에는 기타공부에 사용하는 시간이 다른 

학업관련 시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초등학생은 등교일을 기준으

로 학원/과외, 기타공부, 독서, 학교숙제, 학원/과외숙제 순으로 시간을 활용하였다. 비등교일에

는 기타공부, 독서, 학교숙제, 학원/과외숙제, 학원/과외 순으로 시간을 활용하였다(<표 Ⅱ-1>,

[그림 Ⅱ-2]).

【그림 Ⅱ-2】 초등학생: 학업관련시간 변화 추이



청
소
년
 생
활
시
간
 변
화
 추
이

제2장

19

3) 여가관련시간 변화 추이

초등학생이 여가관련 활동에 사용한 시간은 <표 Ⅱ-1>에 제시하였다. 등교일을 기준으로 

초4 학생은 TV/비디오시청에 81분, 초5 학생은 95분, 초6 학생은 99분을 사용하였다. 반면,

비등교일에는 초4 학생은 TV/비디오시청에 128분, 초5 학생은 150분, 초6학생은 161분을 사용하

였다. 초등학생은 등교일보다는 비등교일에 더 많은 시간을 TV/비디오 시청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TV/비디오 시청에 사용하는 시간도 증가하였다(<표 Ⅱ-1>,

[그림 Ⅱ-3]).

컴퓨터/게임기 오락에 사용하는 시간과 친구들과 노는 시간의 변화 추이도 TV/비디오시청 

시간 변화 추이와 비슷하게 나타났다(<표 Ⅱ-1>, [그림 Ⅱ-3]). 여가관련시간 중 초등학생은 

TV/비디오 시청, 친구들과 놀기, 컴퓨터/게임기 오락시간 순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3】 초등학생: 여가관련시간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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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시간 영역별 변화 추이

첫째, 등교일에 초등학생은 하루 24시간 중 37.3%(2010년), 36.6%(2011년), 35.1%(2012년)를 

수면시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Ⅱ-2>), 비등교일에는 40.0%(2010년), 39.5%(2011년),

39.2%(2012년)를 수면시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3>, [그림 Ⅱ-4]).

둘째, 등교일에 초등학생은 하루 24시간 중 23.6%(2010년), 22.6%(2011년), 19.7%(2012년)를 

학업관련시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Ⅱ-2>), 비등교일에는 15.0%(2010년), 13.7%(2011

년), 11.8%(2012년)를 학업관련시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3>). 세부 학업관련 활동별

로 살펴보면, 등교일에 초등 4학년(2010년)은 학원/과외 9.1%, 학교숙제 3.1%, 학원과외숙제 

2.9%, 기타공부 4.8%, 독서 3.7%의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등교일에 초등 4학년(2010

년)은 학원/과외 1.5%, 학교숙제 2.9%, 학원과외숙제 2.4%, 기타공부 4.2%, 독서 4.1%의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5학년(2011년)은 학원/과외 8.7%, 학교숙제 3.3%, 학원과외숙제 

3.1%, 기타공부 4.2%, 독서 3.3%의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등교일에 초등 5학년(2011

년)은 학원/과외 1.3%, 학교숙제 2.9%, 학원과외숙제 2.6%, 기타공부 3.6%, 독서 3.4%의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6학년(2012년)은 학원/과외 8.1%, 학교숙제 2.9%, 학원과외숙제 

2.8%, 기타공부 3.3%, 독서 2.7%의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등교일에 초등 6학년(2012

년)은 학원/과외 1.3%, 학교숙제 2.4%, 학원과외숙제 2.4%, 기타공부 3.0%, 독서 2.8%의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등교일에 초등학생은 하루 24시간 12.7%(2010년), 15.1%(2011년), 16.3%(2012년)를 여가

관련시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Ⅱ-2>), 비등교일에는 21.8%(2010년), 25.3%(2011년),

27.4%(2012년)를 여가관련시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3>). 세부 학업관련 활동별로 

살펴보면, 등교일에 초등 4학년(2010년)은 컴퓨터/게임기오락 3.3%, TV/비디오시청 5.7%, 친구

들과 놀이 3.8%의 시간을 사용하였으며, 비등교일에는 컴퓨터/게임기오락 5.8%, TV/비디오시청 

8.9%, 친구들과 놀이 7.1%의 시간을 사용하였다. 초등 5학년(2011년)은 컴퓨터/게임기오락 

4.0%, TV/비디오시청 6.6%, 친구들과 놀이 4.4%의 시간을 사용하였으며, 비등교일에는 컴퓨터/

게임기오락 6.8%, TV/비디오시청 10.4%, 친구들과 놀이 8.1%의 시간을 사용하였다. 초등 6학년

(2012년)은 컴퓨터/게임기오락 4.7%, TV/비디오시청 6.9%, 친구들과 놀이 4.8%의 시간을 사용하

였으며, 비등교일에는 컴퓨터/게임기오락 7.6%, TV/비디오시청 11.2%, 친구들과 놀이 8.6%의 

시간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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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초등학생: 생활시간 영역별 활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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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초등학교 4학년 생활시간 배분

【그림 Ⅱ-6】 초등학교 5학년 생활시간 배분

【그림 Ⅱ-7】 초등학교 6학년 생활시간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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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학생의 생활시간 변화 추이

1) 평균수면시간 변화 추이

중학생의 최근 3년간의 평균 수면시간은 등교일과 비등교일 모두 줄어드는 경향성을 나타냈다.

중학생의 등교일 평균 수면시간은 중1학년(2010년) 473분(7시간 53분), 중2학년(2011년) 448분(7

시간 28분), 중3학년(2012년)에는 442분(7시간 22분)으로 나타났다. 비등교일의  평균 수면시간은 

중1학년(2010년) 570분(9시간 30분), 중2학년(2011년) 564분(9시간 24분), 중3학년(2012년)에는 

548분(9시간 8분)으로 나타났다(<표 Ⅱ-5>, [그림 Ⅱ-5]).

등교일을 기준으로 2010년 평균 7시간 53분의 수면시간을 사용한 중학교 1학년에 비해 2012년 

중학교 3학년 학생의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22분으로 약 30분가량 줄어들었다. 비등교일의 

평균수면시간도 중학교 1학년에 비해 중학교 3학년은 약 22분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등교일과 비등교일의 평균수면시간 차이는 약 2시간 정도로 비등교일에 더 많은 시간을 수면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8】 중학생: 평균수면시간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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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업관련시간 변화 추이

등교일 기준으로 중학생의 학원 및 과외에 소요한 시간은 중1(2010년) 131분, 중2(2011년)

115분, 중3(2012년) 95분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냈다 (<표 Ⅱ-5>, [그림 Ⅱ-6]). 등교일 기준 

학교숙제시간은 40분(2010년), 42분(2011년), 34분(2012년)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의 조사에서 중학생이 학교를 가는 날에는 학원/과외에 사용하는 시간이 다른 

학업관련 시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등교일에는 기타공부에 사용하는 시간이 다른 

학업관련 시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 중학생은 등교일을 기준으로 학원/과외,

기타공부, 학원/과외숙제, 학교숙제, 독서 순으로 시간을 활용하였다. 비등교일에는 기타공부,

독서, 학원/과외숙제, 학교숙제, 학외/과외 순으로 시간을 활용하였다. 2012년 등교일에는 학원/

과외, 기타공부, 학원/과외숙제, 학교숙제, 독서 순으로 시간을 활용하였다 (<표 Ⅱ-5>, [그림 

Ⅱ-6]).

【그림 Ⅱ-9】 중학생: 학업관련시간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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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가관련시간 변화 추이

중학생이 여가관련 활동에 사용한 시간은 <표 Ⅱ-5>에 제시하였다. 등교일을 기준으로 중1

학생은 TV/비디오시청에 94분, 중2 학생은 94분, 중3 학생은 90분을 사용하였다. 반면, 비등교일에

는 중1 학생은 TV/비디오시청에 172분, 중2 학생은 160분, 중3 학생은 151분을 사용하였다.

중학생은 등교일보다는 비등교일에 더 많은 시간을 TV/비디오 시청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5>, [그림 Ⅱ-7]).

컴퓨터/게임기 오락에 사용하는 시간과 친구들과 노는 시간의 변화 추이도 TV/비디오 시청 

시간 변화 추이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Ⅱ-5>, [그림 Ⅱ-7]). 여가관련시간 중 중학생은 TV/비디

오 시청, 컴퓨터/게임기 오락, 친구들과 놀기 순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10】 중학생: 여가관련시간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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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시간 영역별 변화 추이

첫째, 등교일에 중학생은 하루 24시간 중 32.9%(2010년), 31.1%(2011년), 30.7%(2012년)를 

수면시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Ⅱ-6>), 비등교일에는 39.6%(2010년), 39.2%(2011년),

38.1%(2012년)를 수면시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7>, [그림 Ⅱ-8]).

둘째, 등교일에 중학생은 하루 24시간 22.1%(2010년), 20.6%(2011년), 17.6%(2012년)를 학업관

련시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Ⅱ-6>), 비등교일에는 17.8%(2010년), 15.1%(2011년),

13.8%(2012년)를 학업관련시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7>). 세부 학업관련 활동별로 

살펴보면, 등교일에 중1학년(2010년)은 학원/과외 9.1%, 학교숙제 2.8%, 학원과외숙제 3.3%,

기타공부 4.3%, 독서 2.7%의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등교일에 중1학년(2010년)은 

학원/과외 3.2%, 학교숙제 2.7%, 학원과외숙제 3.4%, 기타공부 5.2%, 독서 3.4%의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2학년(2011년)은 학원/과외 8.0%, 학교숙제 2.9%, 학원과외숙제 3.0%, 기타공

부 3.9%, 독서 2.7%의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등교일에 중2학년(2011년)은 학원/과외 

2.4%, 학교숙제 2.8%, 학원과외숙제 2.8%, 기타공부 4.2%, 독서 3.0%의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3학년(2012년)은 학원/과외 6.6%, 학교숙제 2.4%, 학원과외숙제 2.6%, 기타공부 

3.8%, 독서 2.2%의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등교일에 중3학년(2012년)은 학원/과외 

2.3%, 학교숙제 2.2%, 학원과외숙제 2.5%, 기타공부 4.2%, 독서 2.6%의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등교일에 중학생은 하루 24시간 14.2%(2010년), 16.8%(2011년), 16.1%(2012년)를 여가관

련시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Ⅱ-6>), 비등교일에는 29.6%(2010년), 30.3%(2011년),

29.4%(2012년)를 여가관련시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7>). 세부 학업관련 활동별로 

살펴보면, 등교일에 중1학년(2010년)은 컴퓨터/게임기오락 4.8%, TV/비디오시청 6.5%, 친구들

과 놀이 2.9%를 사용하였으며, 비등교일에는 컴퓨터/게임기오락 9.3%, TV/비디오시청 11.9%,

친구들과 놀이 8.4%를 사용하였다. 중2학년(2011년)은 컴퓨터/게임기오락 6.1%, TV/비디오시청 

6.5%, 친구들과 놀이 4.2%를 사용하였으며, 비등교일에는 컴퓨터/게임기오락 10.5%, TV/비디오

시청 11.1%, 친구들과 놀이 8.7%를 사용하였다. 중3학년(2012년)은 컴퓨터/게임기오락 5.7%,

TV/비디오시청 6.2%, 친구들과 놀이 4.2%를 사용하였으며, 비등교일에는 컴퓨터/게임기오락 

9.7%, TV/비디오시청 10.5%, 친구들과 놀이 9.3%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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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1】 중학생: 생활시간 영역별 활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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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2】 중학교 1학년 생활시간 배분

【그림 Ⅱ-13】 중학교 2학년 생활시간 배분

【그림 Ⅱ-14】 중학교 3학년 생활시간 배분



청
소
년
 생
활
시
간
 변
화
 추
이

제2장

33



청
소
년
 생
활
시
간
 변
화
 추
이

제2장

34



청
소
년
 생
활
시
간
 변
화
 추
이

제2장

35



청
소
년
 생
활
시
간
 변
화
 추
이

제2장

36



청
소
년
 생
활
시
간
 변
화
 추
이

제2장

37

3. 요약

본장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생활시간 사용 변화 추이를 전체사용시간의 변화율과 세부영

역별 시간 변화 추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초4 패널 요약

첫째, 등교일 기준으로 초4학생은 수면 37%, 학업관련 24%, 여가에 13%, 초5학생은 수면 

37%, 학업관련 23%, 여가에 15%의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6학생은 수면 35%,

학업관련 20%, 여가 16%의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면시간과 

학업관련시간은 줄고 여가관련시간인 오락과 TV시청 등의 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최근 3년간 평균수면시간은 등교일과 비등교일 모두 줄어드는 추이를 보였다. 등교일 

기준으로 초4학생은 536분(8시간56분), 초5학생은 527분(8시간47분), 초6학생은 506분(8시간26

분)을 수면시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등교일 보다는 비등교일에 더 많은 

시간을 수면시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등교일에 초4학생은 576분(9시간36분), 초5학생

은 568분(9시간28분), 초6학생은 564분(9시간24분)을 수면시간에 사용하였다.

셋째, 초등학생은 등교일에 학업관련시간 중 학원/과외시간에 제일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6학생의 경우 등교일에 115분 정도를 학원/과외활동에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4학년의 경우 130분을 학원/과외에 사용하는 것에 비해 초6학년이 

되면 학원/과외에 사용하는 시간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등교일에는 학업관련시간 

중 기타공부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여가관련시간 중 초6학생의 경우 등교일에 TV/비디오시청에 99분, 컴퓨터/게임

기오락에 67분, 친구들과 놀이에 69분을 사용하였지만, 비등교일에는 TV/비디오시청에 161분,

컴퓨터/게임기오락에 109분, 친구들과 놀이에 124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수

록 오락과 TV 시청 등에 사용하는 시간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등교일에는 등교일보다 

2배 정도의 시간을 여가관련활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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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1 패널 요약

첫째, 등교일 기준으로 중학생의 경우 중1학생은 수면 33%, 학업관련 22%, 여가에 14%의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3학생은 수면 31%, 학업관련 17.6%, 여가 16.1%의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면시간과 학업관련시간은 줄고 여가관

련시간인 오락과 TV 시청 등의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이는 

초4패널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둘째, 최근 3년간 평균수면시간은 등교일과 비등교일 모두 줄어드는 추이를 보였다. 등교일 

기준으로 중1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은 473분(7시간53분)이었지만 중3학년은 442분(7시간22분)을 

수면시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등교일 보다는 비등교일에 더 많은 시간을 

수면시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등교일의 중1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은 570분(9시간30

분), 중2학생은 564분(9시간24분), 중3학생은 548분(9시간8분)을 수면시간에 사용하였다. 중학생

의 경우, 등교일과 비등교일의 수면시간 차이가 약 2시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학생은 등교일에 학업관련시간 중 학원/과외시간에 제일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1학생의 경우 131분 정도를 학원/과외활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등교일에는 기타공부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등교일과 비등교일 모두에서 중학생은 여가관련시간 중 TV/비디오시청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3학생의 경우 TV/비디오시청 시간이 등교일 90분에서 

비등교일에는 151분으로 증가하였으며, 컴퓨터/게임기오락 시간은 82분에서 139분으로 증가하

였다.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중3학생이 등교일에 컴퓨터/게임기오락과 TV/비디오시청에 

사용하는 시간의 비율은 11.9%에서 비등교일에는 20.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초등학생의 수면시간 변화 추이

2. 중학생의 수면시간 변화 추이

3. 요약

제 3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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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청소년 수면시간 변화 추이

1. 초등학생의 수면시간 변화 추이

초등학생의 수면시간 변화 추이를 성별, 도시규모별, 가구소득수준별, 가족구성별, 부모학력별

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성별 수면시간 변화 추이

초등학생의 수면시간의 3년간의 변화를 성별로 살펴 본 결과는 <표 Ⅲ-1>과 같다. 초등학생의 

등교일을 기준으로 남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은 초4(2010년) 539.31분(9시간), 초5(2011년) 530.36분

(8시간50분), 초6(2012년) 513.72분(8시간34분)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은 초4(2010

년) 533.24분(8시간53분), 초5(2011년) 524.14분(8시간44분), 초6(2012년) 496.54분(8시간17분)으

로 나타났다.

비등교일을 기준으로 남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은 초4(2010년) 567.73분(9시간28분), 초5(2011년)

562.44분(9시간22분), 초6(2012년) 557.53분(9시간18분)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은 

초4(2010년) 584.61분(9시간45분), 초5(2011년) 574.80분(9시간35분), 초6(2012년) 572.60분(9시간

33분)으로 나타났다.

변량분석 결과, 등교일에는 남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이 여학생보다 길었지만(초4 F=5.00, p<.05;

초5 F=6.90, p<.01; 초6 F=76.27, p<.001), 비등교일에는 여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이 남학생보다 

길었다(초4 F=28.18, p<.001; 초5 F=11.72, p<.01; 초6 F=30.67, p<.001). 이러한 패턴은 초4(2010년),

초5(2011년), 초6(2012년) 학생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났다(<표 Ⅲ-6>, <표 Ⅲ-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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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초등학생: 성별에 따른 수면시간 변화 추이

2) 도시규모별 수면시간 변화 추이

초등학생의 수면시간의 3년간의 변화를 도시규모별로 살펴 본 결과는 <표 Ⅲ-2>와 같다.

초등학생의 등교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지역 초등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은 초4(2010년) 536.11분(8

시간56분), 초5(2011년) 526.09분(8시간46분), 초6(2012년) 498.91분(8시간19분)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지역 초등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은 초4(2010년) 530.39분(8시간50분), 초5(2011년) 521.12분

(8시간41분), 초6(2012년) 504.37분(8시간24분)으로 나타났다. 시군구지역 초등학생의 평균수면

시간은 초4(2010년) 539.27분(8시간59분), 초5(2011년) 530.08분(8시간50분), 초6(2012년) 508.27분

(8시간28분)으로 나타났다.

비등교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지역 초등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은 초4(2010년) 584.81분(9시간45

분), 초5(2011년) 573.21분(9시간33분), 초6(2012년) 569.74분(9시간30분)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지

역 초등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은 초4(2010년) 572.99분(9시간33분), 초5(2011년) 561.75분(9시간22

분), 초6(2012년) 563.95분(9시간24분)으로 나타났다. 시군구지역 초등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은 

초4(2010년) 574.31분(9시간34분), 초5(2011년) 569.57분(9시간30분), 초6(2012년) 563.55분(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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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분)으로 나타났다.

등교일과 비등교일 모두에서 도시규모별로 초등학생의 수면시간이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표 Ⅲ-6>, <표 Ⅲ-7>). 사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등교일에는 대체적으로 시군구 지역의 

초등학생의 수면시간이 서울시나 광역시 초등학생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초4 광역시<시군구;

초5 광역시<시군구; 초6 서울시<시군구). 그러나 비등교일의 경우, 서울시지역 초등학생의 

수면시간이 광역시나 시군구 지역 초등학생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초4 서울시>광역시,

시군구; 초5 서울시>광역시).

【그림 Ⅲ-2】 초등학생: 도시규모에 따른 수면시간 변화 추이

3) 가수소득별 수면시간 변화 추이

초등학생의 수면시간의 3년간의 변화를 가구소득별로 살펴 본 결과는 <표 Ⅲ-3>과 같다.

초등학생의 등교일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상위 그룹 초등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은 초4(2010년)

534.21분(8시간54분), 초5(2011년) 519.45분(8시간39분), 초6(2012년) 502.01분(8시간22분)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중위 그룹 초등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은 초4(2010년) 534.71분(8시간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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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5(2011년) 526.48분(8시간46분), 초6(2012년) 505.27분(8시간25분)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 

하위 그룹 초등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은 초4(2010년) 540.60분(9시간1분), 초5(2011년) 531.84분(8

시간52분), 초6(2012년) 508.19분(8시간28분)으로 나타났다.

비등교일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상위 그룹 초등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은 초4(2010년) 578.83분(9

시간39분), 초5(2011년) 568.75분(9시간29분), 초6(2012년) 563.28분(9시간23분)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중위 그룹 초등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은 초4(2010년) 573.60분(9시간34분), 초5(2011년)

566.21분(9시간26분), 초6(2012년) 565.71분(9시간26분)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 하위 그룹 

초등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은 초4(2010년) 580.88분(9시간41분), 초5(2011년) 575.37분(9시간35분),

초6(2012년) 559.72분(9시간20분)으로 나타났다.

등교일 기준 수면시간의 변량분석 결과, 초5(2011년)의 결과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초5

F=5.12, p<.01). 사후분석결과 가구소득 상위그룹 초등학생의 수면시간이 중위 및 하위 그룹의 

초등학생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비등교일 기준 변량분석 결과, 초6(2012년)의 결과만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초6 F=3.32, p<.05). 사후분석결과 가구소득 중위그룹 초등학생의 수면시간이 

하위 그룹의 초등학생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통계결과는 <표 Ⅲ-6>과 <표 Ⅲ-7>에 

제시되었다.

【그림 Ⅲ-3】 초등학생: 가구소득에 따른 수면시간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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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족구성별 수면시간 변화 추이

초등학생의 수면시간의 3년간의 변화를 가족구성별로 살펴 본 결과는 <표 Ⅲ-4>와 같다.

초등학생의 등교일을 기준으로 첫째, 부모자녀 그룹 초등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은 초4(2010년)

535.40분(8시간55분), 초5(2011년) 526.16분(8시간46분), 초6(2012년) 505.20분(8시간25분)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부모가정 그룹 초등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은 초4(2010년) 536.25분(8시간56분),

초5(2011년) 530.74분(8시간51분), 초6(2012년) 507.87분(8시간28분)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손가

정 그룹 초등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은 초4(2010년) 563.57분(9시간24분), 초5(2011년) 567.03분(9시

간27분), 초6(2012년) 533.02분(8시간53분)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기타 그룹 초등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은 초4(2010년) 543.33분(9시간3분), 초5(2011년) 556.18분(9시간16분), 초6(2012년)

497.22분(8시간17분)으로 나타났다.

비등교일을 기준으로 첫째, 부모자녀 그룹 초등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은 초4(2010년) 574.03분(9

시간34분), 초5(2011년) 567.68분(9시간28분), 초6(2012년) 564.03분(9시간24분)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부모가정 그룹 초등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은 초4(2010년) 577.73분(9시간38분), 초5(2011

년) 565.39분(9시간25분), 초6(2012년) 570.25분(9시간30분)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손가정 그룹 

초등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은 초4(2010년) 590.71분(9시간51분), 초5(2011년) 601.82분(10시간2분),

초6(2012년) 591.39분(9시간51분)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기타 그룹 초등학생의 평균수면시

간은 초4(2010년) 573.33분(9시간33분), 초5(2011년) 609.35분(10시간9분), 초6(2012년) 532.11분(8

시간52분)으로 나타났다.

등교일 기준 수면시간의 변량분석 결과는 초4(2010년)과 초5(2011년)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초4 F=2.88, p<.05; 초5 F=9.23, p<.001). 사후분석 결과, 조손가정 그룹의 초등학생에 비해 

부모자녀 그룹의 초등학생의 수면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등교일 기준 수면시간의 

변량분석 결과는 3개년도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자세한 통계결과는 <표 Ⅲ-6>과 <표 

Ⅲ-7>에 제시되었다.

5) 부모학력별 수면시간 변화 추이

초등학생의 수면시간의 3년간의 변화를 부모학력로 살펴 본 결과는 <표 Ⅲ-5>와 같다. 초등학생

의 등교일을 기준으로 첫째,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이하인 초등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은 초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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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541.78분(9시간2분), 초5(2011년) 529.29분(8시간49분), 초6(2012년) 505.51분(8시간26분)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인 초등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은 초4(2010년) 536.89분(8시간

57분), 초5(2011년) 530.42분(8시간50분), 초6(2012년) 507.03분(8시간27분)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버지의 학력이 전문대졸인 초등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은 초4(2010년) 535.84분(8시간56분),

초5(2011년) 531.96분(8시간52분), 초6(2012년) 510.54분(8시간31분)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버지

의 학력이 대졸인 초등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은 초4(2010년) 536.16분(8시간56분), 초5(2011년)

523.18분(8시간43분), 초6(2012년) 502.75분(8시간23분)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대학원졸 이상인 

경우는 초4(2010년) 537.32분(8시간57분), 초5(2011년) 520.21분(8시간40분), 초6(2012년) 509.04분

(8시간29분)으로 나타났다.

부모학력별로 살펴본 초등학생의 수면시간은 각 조사년도에서 대체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자세한 통계결과는 <표 Ⅲ-6>과 <표 Ⅲ-7>에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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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학생의 수면시간 변화 추이

1) 성별 수면시간 변화 추이

중학생의 수면시간의 3년간의 변화를 성별로 살펴 본 결과는 <표 Ⅲ-8>과 같다. 등교일 

기준으로 남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은 중1(2010년) 481분(8시간1분), 중2(2011년) 461분(7시간41

분), 중3(2012년) 451분(7시간31분)이었다. 여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은 중1(2010년) 465분(7시간45

분), 중2(2011년) 434분(7시간14분), 중3(2012년) 431분(7시간11분)으로 나타났다. 비등교일을 

기준으로 남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은 중1(2010년) 558분(9시간18분), 중2(2011년) 553분(9시간13

분), 중3(2012년) 538분(8시간58분)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은 중1(2010년) 584분(9

시간44분), 중2(2011년) 575분(9시간35분), 중3(2012년) 558분(9시간18분)으로 나타났다([그림 

Ⅲ-4]).

변량분석 결과, 등교일에는 남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이 여학생보다 길었지만(중1 F=50.49,

p<.001; 중2 F=125.48, p<.001; 중3 F=70.63, p<.001), 비등교일에는 여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이 

남학생보다 길었다(중1 F=39.30, p<.001; 중2 F=30.12, p<.001; 중3 F=29.67, p<.001). 이러한 

패턴은 중1(2010년), 중2(2011년), 중3(2012년) 학생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났다(<표 Ⅲ-13>,

<표 Ⅲ-14>).

【그림 Ⅲ-4】 중학생: 성별에 따른 수면시간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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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규모별 수면시간 변화 추이

중학생의 수면시간의 3년간의 변화를 도시규모별로 살펴 본 결과는 <표 Ⅲ-9>와 같다. 중학생의 

등교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지역 중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은 중1(2010년) 465분(7시45간분), 중

2(2011년) 443분(7시간23분), 중3(2012년) 429분(7시간9분)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지역 중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은 중1(2010년) 473분(7시간53분), 중2(2011년) 451분(7시간31분), 중3(2012년) 447

분(7시간27분)으로 나타났다. 시군구지역 중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은 중1(2010년) 476분(7시간56

분), 중2(2011년) 449분(7시간29분), 중3(2012년) 443분(7시간23분)으로 나타났다.

비등교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지역 중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은 중1(2010년) 560분(9시간20분),

중2(2011년) 560분(9시간20분), 중3(2012년) 537분(8시간57분)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지역 중학생

의 평균수면시간은 중1(2010년) 565분(9시간25분), 중2(2011년) 561분(9시간21분), 중3(2012년)

554분(9시간14분)으로 나타났다. 시군구지역 중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은 중1(2010년) 576분(9시간

36분), 중2(2011년) 566분(9시간26분), 중3(2012년) 547분(9시간7분)으로 나타났다([그림Ⅲ-5]).

등교일과 비등교일 모두에서 도시규모별로 중1(2010년)과 중3(2012년)의 수면시간이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등교일: 중1 F=3.74, p<.05; 중3 F=12.35, p<.001; 비등교일 : 중1 F=7.50, p<.01;

중3 F=8.09, p<.001; <표 Ⅲ-13>, <표 Ⅲ-14>). 사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등교일과 

비등교일 모두에서 서울시 지역 중학생의 수면시간이 광역시나 시군구 지역 중학생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5】 중학생: 도시규모에 따른 수면시간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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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수소득별 수면시간 변화 추이

중학생의 수면시간의 3년간의 변화를 가구소득별로 살펴 본 결과는 <표 Ⅲ-10>과 같다.

중학생의 등교일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상위 그룹 중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은 중1(2010년) 460분(7

시간40분), 중2(2011년) 435분(7시간15분), 중3(2012년) 426분(7시간6분)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중위 그룹 중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은 중1(2010년) 475분(7시간55분), 중2(2011년) 448분(7시간28

분), 중3(2012년) 441분(7시간21분)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 하위 그룹 중학생의 평균수면시간

은 중1(2010년) 480분(8시간), 중2(2011년) 454분(7시간34분), 중3(2012년) 452분(7시간32분)으로 

나타났다([그림 Ⅲ-6]).

변량분석 결과, 가구소득수준별로 수면시간의 차이를 보였다(등교일: 중1 F=14.03, p<.001;

중2 F=10.01, p<.001; 중3 F=20.42, p<.001; 비등교일: 중2 F=4.92, p<.01; 중3 F=12.73, p<.001).

사후분석 결과, 대체적으로 상위소득 집단의 수면시간이 하위소득 집단에 비해 짧게 나타났다

(<표 Ⅲ-13>, <표 Ⅲ-14>).

【그림 Ⅲ-6】 중학생: 가구소득에 따른 수면시간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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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족구성별 수면시간 변화 추이

중학생의 수면시간의 3년간의 변화를 가족구성별로 살펴 본 결과는 <표 Ⅲ-11>와 같다.

중학생의 등교일을 기준으로 첫째, 부모자녀 그룹 중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은 중1(2010년) 472분(7

시간52분), 중2(2011년) 447분(7시간27분), 중3(2012년) 440분(7시간20분)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부모가정 그룹 중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은 중1(2010년) 477분(7시간57분), 중2(2011년) 458분(7

시간38분), 중3(2012년) 451분(7시간31분)으로 나타났다.

변량분석 결과, 각 조사년도마다 차이는 있지만, 부모자녀가정의 중학생이 한부모가정 중학생

보다 평균수면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13>, <표 Ⅲ-14>).

5) 부모학력별 수면시간 변화 추이

중학생의 수면시간의 3년간의 변화를 부모학력로 살펴 본 결과는 <표 Ⅲ-12>와 같다. 중학생의 

등교일을 기준으로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인 중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은 중1(2010년) 479분(7시간

59분), 중2(2011년) 453분(7시간33분), 중3(2012년) 449분(7시간29분)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인 중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은 중1(2010년) 469분(7시간49분), 중2(2011년) 444분(7시

간24분), 중3(2012년) 438분(7시간18분)으로 나타났다.

변량분석 결과, 각 조사년도마다 차이는 있지만,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중학생의 수면시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13>, <표 Ⅲ-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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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1) 초4 패널 요약

첫째, 초등학생의 수면시간을 성별로 살펴본 결과 등교일에는 남학생, 비등교일에는 여학생이 

더 많은 시간을 수면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시규모별로 살펴본 결과 등교일에는 시군구 지역의 초등학생이 서울시나 광역시 

지역 초등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수면에 사용하였다. 비등교일에는 서울시 지역 초등학생이 

광역시나 시군구 지역 초등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수면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구소득별로 살펴본 수면시간 차이는 등교일 초5학년과 비등교일 초6학년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일관된 추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가족구성별로 살펴본 결과 등교일의 경우 부모자녀 그룹의 초4학년, 초5학년의 경우 

한부모나 조손가정의 초등학생보다 더 적은 시간을 수면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부모학력별 수면시간의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 중1 패널 요약

첫째, 중학생의 수면시간을 성별로 살펴본 결과 등교일에는 남학생, 비등교일에는 여학생이 

더 많은 시간을 수면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이는 초4 패널과 비슷한 결과이다.

둘째, 도시규모별로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등교일에는 시군구 지역의 중학생이 서울시나 

광역시 지역 중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수면에 사용하였다. 비등교일에도 서울시 지역 중학생이 

광역시나 시군구 지역 중학생보다 더 적은 시간을 수면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시 

지역 중학생이 타 지역 중학생에 비해 평균수면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구소득별로 살펴본 수면시간 차이는 등교일과 비등교일에서 비슷한 추이가 나타났다.

상위그룹 중학생이 중위나, 하위그룹 중학생에 비해 수면에 더 적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족구성별로 살펴본 결과 등교일과 비등교일에 한부모가정의 중학생이 부모자녀 

그룹의 중학생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수면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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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조사년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다섯째, 부모학력별 수면시간의 집단별 차이는 등교일과 비등교일 모두에서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부모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중학생이 수면에 사용하는 시간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초등학생의 학업관련시간 

   변화 추이

2. 중학생의 학업관련시간 

   변화 추이

3. 요약

제 4 장

청소년 학업관련시간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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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청소년 학업관련시간 변화 추이 

1. 초등학생의 학업관련시간 변화 추이

초등학생의 학업관련시간 변화 추이를 성별, 도시규모별, 가구소득수준별, 가족구성별, 부모학

력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학업관련시간의 세부항목은 학원/과외시간, 학교숙제시간, 학원/

과외숙제시간, 기타공부시간, 독서시간이다.

1) 성별 학업관련시간 변화 추이

등교일을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학업관련시간 중 학원/과외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세한 결과는 <표 Ⅳ-1>에 제시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이 지난 

3년간 학원/과외시간에 사용한 시간은 등교일을 기준으로 초4(2010년) 130분, 초5(2011년) 123분,

초6(2012년) 117분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학원/과외에 사용한 시간은 초4(2010년) 131분,

초5(2011년) 129분, 초6(2012년) 115분으로 나타났다([그림 Ⅳ-1]).

비등교일에는 기타공부와 독서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남학생의 독서시간은 초4(2010년)

55분, 초5(2011년) 46분, 초6(2012년) 39분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독서시간은 초4(2010년) 62분,

초5(2011년) 53분, 초6(2012년) 41분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기타공부시간은 초4(2010년) 56분,

초5(2011년) 47분, 초6(2012년) 40분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독서시간은 초4(2010년) 66분, 초

5(2011년) 58분, 초6(2012년) 48분으로 나타났다([그림 Ⅳ-2]).

변량분석 결과, 학원/과외시간의 남녀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학원/과외숙제시간에서 여학생

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등교일, 초4 F=7.60, p<.01; 초5 F=9.63,

p<.01; 초6 F=8.90, p<.01, <표 Ⅳ-14>). 기타공부시간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등교일, 초4 F=6.23, p<.05; 초5 F=12.60, p<.001; 초6 F=4.62, p<.05,

<표 Ⅳ-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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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초등학생: 성별 학업관련시간 변화 추이 - 등교일

【그림 Ⅳ-2】 초등학생: 성별 학업관련시간 변화 추이 - 비등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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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규모별 학업관련시간 변화 추이

학업관련시간 변화 추이를 도시규모별로 살펴 본 결과는 <표 Ⅳ-2>에 제시되었다. 등교일 

기준으로 서울시 초등학생의 학원/과외 시간은 초4(2010년) 142분, 초5(2011년) 134분, 초6(2012

년) 126분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3]). 광역시 초등학생이 학원/과외에 사용한 시간은 초4(2010년)

128분, 초5(2011년) 124분, 초6(2012년) 112분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초등학생이 학원/과외에 

사용한 시간은 초4(2010년) 128분, 초5(2011년) 124분, 초6(2012년) 116분으로 나타났다. 변량분석 

결과, 초4학년과 초6학년에서 도시규모별 학원/과외에 사용하는 시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

다. 사후분석 결과, 서울시 초등학생이 광역시나 시군구 초등학생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학원/과

외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등교일, 초4 F=6.97, p<.01; 초6 F=6.04, p<.01, <표 Ⅳ-10>).

등교일 기준으로 서울시 초등학생이 학교숙제에 사용하는 시간은 초4(2010년) 47분, 초5(2011

년) 53분, 초6(2012년) 47분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초등학생이 학교숙제에 사용한 시간은 초4(2010

년) 45분, 초5(2011년) 47분, 초6(2012년) 42분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초등학생이 학교숙제에 

사용한 시간은 초4(2010년) 43분, 초5(2011년) 46분, 초6(2012년) 40분으로 나타났다. 변량분석 

결과, 초5학년과 초6학년에서 도시규모별 학교숙제에 사용하는 시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

다. 사후분석 결과, 서울시 초등학생이 광역시나 시군구 초등학생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학교숙제

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등교일, 초5 F=8.12, p<.001; 초6 F=10.31, p<.001, <표 Ⅳ-12>).

학원 및 과외 숙제에 사용하는 시간을 등교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서울시 초등학생은 

초4(2010년) 49분, 초5(2011년) 47분, 초6(2012년) 53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초등학생이 학원/과외숙제에 사용한 시간은 초4(2010년) 43분, 초5(2011년) 49분, 초6(2012년)

38분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초등학생이 학원/과외숙제에 사용한 시간은 초4(2010년) 39분,

초5(2011년) 43분, 초6(2012년) 37분으로 나타났다. 변량분석 결과, 3년간의 조사에서 도시규모별 

학교숙제에 사용하는 시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대체적으로 서울시 

초등학생이 시군구 초등학생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학원/과외숙제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교일, 초4 F=12.32, p<.001; 초5 F=5.56, p<.01; 초6 F=22.70, p<.001, <표 Ⅳ-14>).

독서에 사용한 시간을 등교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서울시 초등학생은 초4(2010년) 60분,

초5(2011년) 53분, 초6(2012년) 47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초등학생이 독서에 

사용한 시간은 초4(2010년) 53분, 초5(2011년) 46분, 초6(2012년) 36분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초등학생이 독서에 사용한 시간은 초4(2010년) 51분, 초5(2011년) 47분, 초6(2012년) 38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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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변량분석 결과, 초4학년과 초6학년에서 도시규모별 독서에 사용하는 시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대체적으로 서울시 초등학생이 광역시나 시군구 초등학생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독서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등교일, 초4 F=5.26, p<.01; 초6 F=8.17,

p<.001, <표 Ⅳ-18>).

【그림 Ⅳ-3】 초등학생: 도시규모별 학업관련시간 변화 추이 - 등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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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구소득별 학업관련시간 변화 추이

학업관련시간 변화 추이를 가구소득별로 살펴 본 결과는 <표 Ⅳ-3>에 제시되었다. 등교일 

기준으로 상위소득 학원/과외시간은 초4(2010년) 160분, 초5(2011년) 146분, 초6(2012년) 135분으

로 나타났다([그림 Ⅳ-4]). 중위소득 초등학생이 학원/과외에 사용한 시간은 초4(2010년) 136분,

초5(2011년) 131분, 초6(2012년) 121분으로 나타났다. 하위소득 초등학생이 학원/과외에 사용한 

시간은 초4(2010년) 96분, 초5(2011년) 96분, 초6(2012년) 92분으로 나타났다. 변량분석 결과,

3년간의 조사에서 가구소득별 학원/과외에 사용하는 시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후분

석 결과, 상위소득에 속한 초등학생이 중위소득이나 하위소득에 속한 초등학생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학원/과외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등교일, 초4 F=74.22, p<.001; 초5 F=36.21,

p<.001; 초6 F=31.79, p<.001, <표 Ⅳ-10>).

등교일 기준으로 상위소득 초등학생의 학원/과외숙제에 사용하는 시간은 초4(2010년) 56분,

초5(2011년) 55분, 초6(2012년) 56분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 초등학생이 학원/과외숙제에 사용

한 시간은 초4(2010년) 44분, 초5(2011년) 46분, 초6(2012년) 40분으로 나타났다. 하위소득 초등학

생이 학원/과외숙제에 사용한 시간은 초4(2010년) 29분, 초5(2011년) 33분, 초6(2012년) 28분으로 

나타났다. 변량분석 결과, 3년간의 조사 모두에서 가구소득별 학원/과외숙제에 사용하는 시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상위, 중위, 하위소득 그룹에 속한 초등학생 순으로 

학원/과외숙제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등교일, 초4 F=39.51, p<.001; 초5

F=24.66, p<.001; 초6 F=28.34, p<.001, <표 Ⅳ-14>).

등교일 기준으로 초등학생이 기타공부에 사용한 시간은 다음과 같다. 상위소득 초등학생 

중 초4(2010년) 72분, 초5(2011년) 59분, 초6(2012년) 55분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 초등학생이 

기타공부에 사용한 시간은 초4(2010년) 71분, 초5(2011년) 64분, 초6(2012년) 49분으로 나타났다.

하위소득 초등학생이 기타공부에 사용한 시간은 초4(2010년) 61분, 초5(2011년) 50분, 초6(2012년)

39분으로 나타났다. 변량분석 결과, 3년간의 조사 모두에서 가구소득별 기타공부에 사용한 

시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분석 결과, 상위그룹에 속한 초등학생이 다른 그룹 

초등학생보다 기타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등교일, 초4 F=5.34, p<.01;

초5 F=17.11, p<.001; 초6 F=9.59, p<.001, <표 Ⅳ-16>).

독서시간의 변량분석 결과, 초6학년에서만 가구소득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상위소득 초등학생이 하위소득 초등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독서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등교일, 초6 F=5.16, p<.01, <표 Ⅳ-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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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초등학생: 가구소득별 학업관련시간 변화 추이 - 등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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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족구성별 학업관련시간 변화 추이

학업관련시간 변화 추이를 가족구성별로 살펴 본 결과는 <표 Ⅳ-4>에 제시되었다. 등교일 

기준으로 부모자녀 그룹은 초4(2010년) 133분, 초5(2011년) 128분, 초6(2012년) 119분을 학원/과외 

활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정 그룹은 초4(2010년) 105분, 초5(2011년) 103분,

초6(2012년) 98분을 학원/과외 활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량분석 결과, 3년간의 

조사에서 가구구성별 학원/과외에 사용하는 시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부모자녀 그룹 속한 초등학생이 한부모가정 그룹에 속한 초등학생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학원/과외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등교일, 초4 F=14.85, p<.001; 초5 F=4.63, p<.01; 초6

F=9.20, p<.001, <표 Ⅳ-10>).

5) 부모학력별 학업관련시간 변화 추이

학업관련시간 변화 추이를 부모학력별로 살펴 본 결과는 <표 Ⅳ-5>부터 <표 Ⅳ-9>에 제시되었

다. 등교일 기준으로 아버지가 고졸인 초4(2010년) 124분, 초5(2011년) 119분, 초6(2012년) 110분을 

학원/과외 활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대졸인 초4(2010년) 144분, 초5(2011년)

135분, 초6(2012년) 127분을 학원/과외 활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량분석 결과, 3년간의 

조사에서 부모학력별 학원/과외에 사용하는 시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등교일, 초4

F=12.10, p<.001; 초5 F=4.64, p<.01; 초6 F=14.38, p<.001, <표 Ⅳ-10>). 사후분석 결과,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초등학생이 학원/과외에 사용하는 시간도 더 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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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학생의 학업관련시간 변화 추이

중학생의 학업관련시간 변화 추이를 성별, 도시규모별, 가구소득수준별, 가족구성별, 부모학력

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학업관련시간의 세부항목은 학원/과외시간, 학교숙제시간, 학원/과

외숙제시간, 기타공부시간, 독서시간이다.

1) 성별 학업관련시간 변화 추이

등교일을 기준으로 중학생은 학업관련시간 중 학원/과외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세한 결과는 <표 Ⅳ-20>에 제시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이 지난 

3년간 등교일을 기준으로 중1(2010년) 137분, 중2(2011년) 123분, 중3(2012년) 98분을 학원/과외시

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중1(2010년) 124분, 중2(2011년) 106분, 중3(2012년)

91분을 학원/과외시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Ⅳ-5]). 변량분석 결과, 학원/과외시간의  

남녀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학원/과외에 

사용하였다(등교일, 중1 F=29.98, p<.001; 중2 F=35.40, p<.001; 중3 F=12.60, p<.001, <표 Ⅳ-29>).

학교숙제에 사용한 시간은 등교일 기준,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중1(2010년) 39분, 중2(2011년)

40분, 중3(2012년) 32분이었다. 여학생이 학교숙제에 사용한 시간은 중1(2010년) 41분, 중2(2011년)

44분, 중3(2012년) 37분으로 나타났다. 변량분석 결과, 학교숙제시간의  남녀차이는 중2와 중3학년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학교숙제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등교일, 중2 F=9.27, p<.01; 중3 F=4.18, p<.05, <표 Ⅳ-31>).

독서에 사용한 시간을 등교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중1(2010년) 37분, 중2(2011년)

40분, 중3(2012년) 33분이었다. 여학생의 독서시간은 중1(2010년) 40분, 중2(2011년) 38분, 중

3(2012년) 32분으로 나타났다. 변량분석 결과, 독서시간의 남녀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Ⅳ-37>).

비등교일에는 기타공부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남학생의 기타공부시간은 중1(2010년)

70분, 중2(2011년) 58분, 중3(2012년) 55분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기타공부시간은 중1(2010년)

80분, 중2(2011년) 63분, 중3(2012년) 67분으로 나타났다([그림Ⅳ-6]). 변량분석 결과, 기타공부시

간의 남녀차이는 중3학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중학교3학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타공부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등교일, 중3 F=5.83, p<.05, <표 Ⅳ-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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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중학생: 성별 학업관련시간 변화 추이 - 등교일

【그림 Ⅳ-6】중학생: 성별 학업관련시간 변화 추이 - 비등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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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규모별 학업관련시간 변화 추이

학업관련시간 변화 추이를 도시규모별로 살펴 본 결과는 <표 Ⅳ-21>에 제시되었다. 등교일 

기준으로 서울시 중학생의 학원/과외 시간은 중1(2010년) 157분, 중2(2011년) 142분, 중3(2012년)

126분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중학생의 학원/과외 시간은 중1(2010년) 124분, 중2(2011년) 112분,

중3(2012년) 85분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중학생이 학원/과외에 사용한 시간은 중1(2010년) 125분,

중2(2011년) 110분, 중3(2012년) 90분으로 나타났다. 변량분석 결과, 학원/과외시간은 도시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서울시 중학생이 광역시나 시군구 

중학생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학원/과외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등교일, 중1 F=38.59,

p<.001; 중2 F=40.67, p<.001; 중3 F=59.21, p<.001, <표 Ⅳ-29>).

중학생의 등교일 기준으로 기타공부시간은 서울시 중1(2010년) 75분, 중2(2011년) 67분, 중

3(2012년) 68분, 광역시 중1(2010년) 53분, 중2(2011년) 53분, 중3(2012년) 44분, 시군구  중1(2010년)

61분, 중2(2011년) 54분, 중3(2012년) 55분으로 나타났다. 변량분석 결과, 기타공부시간은 도시규

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서울시 중학생이 광역시나 

시군구 중학생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기타공부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등교일, 중1 F=12.99,

p<.001; 중2 F=7.49, p<.01; 중3 F=15.40, p<.001, <표 Ⅳ-35>).

3) 가구소득별 학업관련시간 변화 추이

학업관련시간 변화 추이를 가구소득별로 살펴 본 결과는 <표 Ⅳ-22>에 제시되었다. 등교일 

기준으로 소득상위그룹 중학생의 학원/과외 시간은 중1(2010년) 164분, 중2(2011년) 140분,

중3(2012년) 121분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 중학생의 학원/과외 시간은 중1(2010년) 136분,

중2(2011년) 120분, 중3(2012년) 100분으로 나타났다. 하위소득 중학생이 학원/과외에 사용한 

시간은 중1(2010년) 87분, 중2(2011년) 78분, 중3(2012년) 60분으로 나타났다. 변량분석 결과,

학원/과외시간은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상위소

득, 중위소득, 하위소득 순으로 중학생이 학원/과외에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교일,

중1 F=79.70, p<.001; 중2 F=52.05, p<.001; 중3 F=56.48, p<.001, <표 Ⅳ-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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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족구성별 학업관련시간 변화 추이

학업관련시간 변화 추이를 가구구성별로 살펴 본 결과는 <표 Ⅳ-23>에 제시되었다. 등교일 

기준으로 부모자녀그룹 중학생의 학원/과외 시간은 중1(2010년) 137분, 중2(2011년) 122분,

중3(2012년) 100분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정 중학생의 학원/과외 시간은 중1(2010년) 91분,

중2(2011년) 69분, 중3(2012년) 63분으로 나타났다. 변량분석 결과, 학원/과외시간은 가구구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부모자녀그룹의 중학생이 한부모가정

이나 조손가정 중학생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학원/과외에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교일, 중1 F=27.96, p<.001; 중2 F=48.69, p<.001; 중3 F=26.44, p<.001, <표 Ⅳ-29>).

부모자녀그룹 중학생의 기타공부시간은 중1(2010년) 63분, 중2(2011년) 58분, 중3(2012년)

56분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정 중학생의 기타공부시간은 중1(2010년) 51분, 중2(2011년) 45분,

중3(2012년) 37분으로 나타났다. 변량분석 결과, 기타공부시간은 가구구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부모자녀그룹의 중학생이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중학생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기타공부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교일, 중1 F=5.97,

p<.001; 중2 F=9.45, p<.001; 중3 F=11.57, p<.001, <표 Ⅳ-35>).

5) 부모학력별 학업관련시간 변화 추이

학업관련시간 변화 추이를 부모학력별로 살펴 본 결과는 <표 Ⅳ-24>부터 <표 Ⅳ-28>에 제시되

었다. 등교일 기준으로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인 중학생의 학원/과외 시간은 중1(2010년) 121분,

중2(2011년) 111분, 중3(2012년) 87분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인 중학생의 학원/과외 

시간은 중1(2010년) 154분, 중2(2011년) 132분, 중3(2012년) 110분으로 나타났다. 변량분석 결과,

학원/과외시간은 부모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중학생이 학원/과외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교일,

중1 F=26.76, p<.001; 중2 F=14.04, p<.001; 중3 F=19.79, p<.001, <표 Ⅳ-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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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1) 초4 패널 요약

초등학생의 학업관련시간을 성별, 도시규모별, 가구소득별, 가족구성별, 부모학력별로 

나누어 3년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첫째, 지난 3년간의 조사에서 학원/과외시간의 성별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원/과외시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학원/과외시간의 결과와 유사하

게 학교숙제시간과 관련하여 성별차이는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등교일과 비등교일 모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은 시간을 학원/과외숙제 시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기타공부와 독서시간은 등교일과 비등교일 모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시규모별로 살펴 본 결과, 대체적으로 등교일과 비등교일 모두에서 서울시 지역 

초등학생이 광역시나, 시군구 지역 초등학생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학원/과외, 학교숙제,

학원/과외숙제, 기타공부, 독서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구소득별로 살펴 본 결과, 등교일과 비등교일 모두에서 상위그룹의 초등학생이 

중위나 하위그룹의 초등학생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학원/과외, 학원/과외숙제, 기타공부,

독서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등교일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초등학생이 

독서에 사용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과외시간과 다르게 학교숙제시간에는 

가구소득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가족구성별로 살펴 본 결과, 등교일에만 부모자녀 그룹의 초등학생이 한부모가정이

나 조손가정의 초등학생에 비해 많은 시간을 학원/과외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과외시간과 다르게 학교숙제에는 가구구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원/과외숙제시간에서는 등교일과 비등교일 모두에서 부모자녀 그룹의 초등학생이 한부

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의 초등학생에 비해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부모학력별로 살펴 본 결과,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초등학생이 더 많은 시간을 

학원/과외, 학원/과외숙제, 기타공부, 독서시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과외시

간과 다르게 학교숙제시간에는 대체적으로 부모학력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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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1 패널 요약

중학생의 학업관련시간을 성별, 도시규모별, 가구소득별, 가족구성별, 부모학력별로 나누

어 3년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첫째, 성별로 살펴 본 결과, 등교일/비등교일 모두에서 학원/과외와 학원/과외숙제시간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숙제에는 여학생

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공부와 독서시간의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도시규모별로 살펴 본 결과, 학원/과외, 학원/과외숙제, 기타공부, 독서시간에 

서울시지역 중학생이 광역시나 시군구 지역 중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숙제에서는 대체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서울시 지역 중학생이 타 지역 

중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셋째, 가구소득별로 살펴 본 결과, 학원/과외, 학원/과외숙제시간에 상위그룹 중학생이 

중위나 하위그룹 중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숙제시간 

사용의 그룹 간 차이는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기타공부와 독서시간에서

는 비등교일에만 상위그룹 중학생이 타 그룹 중학생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족구성별로 살펴 본 결과, 부모자녀 그룹의 청소년이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학원/과외, 학교숙제, 학원/과외숙제, 기타공부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독서시간 사용의 그룹별 차이는 대체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섯째, 부모학력별로 살펴 본 결과,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중학생이 더 많은 시간을 

학원/과외, 학교숙제, 기타공부, 독서시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초등학생의 여가관련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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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청소년 여가관련시간 변화 추이

1. 초등학생의 여가관련시간 변화 추이

초등학생의 여가관련시간 변화 추이를 성별, 도시규모별, 가구소득수준별, 가족구성별, 부모학

력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여가관련시간의 세부항목은 컴퓨터/게임기오락시간, TV/비디오

시청시간,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다.

1) 성별 여가관련시간 변화 추이

등교일을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TV/비디오 시청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자세한 결과는 <표 Ⅴ-1>에 제시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이 지난 3년간 TV/비디오시청

에 사용한 시간은 등교일을 기준으로 초4(2010년) 85분, 초5(2011년) 93분, 초6(2012년) 97분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TV/비디오시청에 사용한 시간은 초4(2010년)78분, 초5(2011년) 98분, 초

6(2012년) 102분으로 나타났다([그림Ⅴ-1]). 변량분석 결과, TV/비디오시청의 남녀차이는 2010년 

조사(초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TV/비디오시청

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등교일, 초4 F=7.47, p<.01, <표 Ⅴ-10>).

등교일을 기준으로 초등학생이 컴퓨터/게임기 오락에 사용한 시간을 변량분석한 결과, 3년간

의 조사 모두에서 남녀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컴퓨터/게임기 오락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등교일, 초4 F=89.40, p<.001, 초5 F=37.86,

p<.001; 초6 F=70.11, p<.001 <표 Ⅴ-8>).

친구들과 노는 시간을 변량분석한 결과, 초4와 초5 학년의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친구들과 노는 시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초6학년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등교일, 초4 F=6.18, p<.05, 초5 F=15.35, p<.001, <표 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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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초등학생: 성별 여가관련시간 변화 추이 – 등교일

【그림 Ⅴ-2】 초등학생: 성별 여가관련시간 변화 추이 - 비등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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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규모별 여가관련시간 변화 추이

등교일을 기준으로 초등학생이 컴퓨터/게임기 오락에 사용한 시간을 변량분석한 결과, 초5학

년과 초6학년의 시군구나 광역시 거주 초등학생이 서울시 거주 초등학생보다 많은 시간을 

컴퓨터/게임기 오락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등교일, 초5 F=5.95, p<.01, 초6 F=4.37, p<.05,

<표 Ⅴ-8>).

TV/비디오시청에 사용한 시간은 등교일을 기준으로 서울시 지역 초4(2010년) 73분, 초5(2011

년) 85분, 초6(2012년) 87분, 광역시 지역 초4(2010년) 82분, 초5(2011년) 98분, 초6(2012년) 98분,

시군구시 지역 초4(2010년) 84분, 초5(2011년) 97분, 초6(2012년) 103분으로 나타났다(<표 Ⅴ-2>,

[그림Ⅴ-3]). 변량분석 결과, TV/비디오시청의 도시규모별 차이는 2010년과 2012년 조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시군구 지역 초등학생이 서울시 지역 초등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TV/비디오시청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등교일, 초4 F=7.72, p<.001, 초6

F=10.19, p<.001, <표 Ⅴ-10>).

【그림 Ⅴ-3】 초등학생: 도시규모별 여가관련시간 변화 추이 – 등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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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4】 초등학생: 도시규모별 여가관련시간 변화 추이 - 비등교일

3) 가구소득별 여가관련시간 변화 추이

등교일 기준으로 컴퓨터/게임기 오락에 사용한 시간은 상위그룹 초4(2010년) 39분, 초5(2011년)

49분, 초6(2012년) 60분, 중위그룹 초4(2010년) 44분, 초5(2011년) 55분, 초6(2012년) 62분, 하위그룹 

지역 초4(2010년) 60분, 초5(2011년) 72분, 초6(2012년) 86분으로 나타났다(< 표 Ⅴ-3>, [그림 

Ⅴ-5]). 변량분석 결과, 3년간의 조사 모두에서 컴퓨터/게임기오락시간의 가구소득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하위그룹의 초등학생이 상위 및 중위그룹의 

초등학생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컴퓨터/게임기오락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등교일, 초4

F=39.07, p<.001; 초5 F=26.36, p<.001; 초6 F=36.39, p<.001, <표 Ⅴ-8>).

등교일 기준, TV/비디오시청에 사용한 시간은 상위그룹 초4(2010년) 72분, 초5(2011년) 78분,

초6(2012년) 81분, 중위그룹 초4(2010년) 78분, 초5(2011년) 92분, 초6(2012년) 97분, 하위그룹 

지역 초4(2010년) 96분, 초5(2011년) 119분, 초6(2012년) 116분으로 나타났다(<표 Ⅴ-3>). 변량분석 

결과, 3년간의 조사 모두에서 TV/비디오시청의 가구소득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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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가구소득 하위그룹의 초등학생이 상위 및 중위그룹의 초등학생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TV/비디오시청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등교일, 초4 F=14.22, p<.001; 초5 F=52.40,

p<.001; 초6 F=28.03, p<.001, <표 Ⅴ-10>, <표 Ⅴ-12>).

등교일 기준, 변량분석 결과, 3년간의 조사 모두에서 친구들과 노는 시간의 가구소득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하위그룹의 초등학생이 상위 및 중위그룹의 

초등학생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친구들과 놀이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등교일, 초4 F=11.38,

p<.001; 초5 F=11.08, p<.001; 초6 F=5.28, p<.01, <표 Ⅴ-12>).

【그림 Ⅴ-5】 초등학생: 기구소득별 여가관련시간 변화 추이 – 등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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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6】 초등학생: 가구소득별 여가관련시간 변화 추이 - 비등교일

4) 가족구성별 여가관련시간 변화 추이

부모자녀그룹의 초등학생이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의 초등학생에 비해, 컴퓨터/게임기오

락, TV/비디오시청, 친구들과 놀이에 더 적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등교일/컴퓨터

게임기오락시간, 초4 F=19.09, p<.001; 초5 F=20.22, p<.001; 초6 F=26.31, p<.001; 등교일/TV비디

오시청시간, 초4 F=4.05, p<.01; 초5 F=44.43, p<.001; 초6 F=12.23, p<.001; 등교일/친구들과노는시

간, 초4 F=7.26, p<.001; 초5 F=5.43, p<.01; 초6 F=4.64, p<.01, <표 Ⅴ-4>, <표 Ⅴ-8>, <표 Ⅴ-10>,

<표 Ⅴ-12>).

5) 부모학력별 여가관련시간 변화 추이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초등학생은 컴퓨터/게임기오락, TV/비디오시청, 친구들과 놀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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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교일/컴퓨터게임기오락시간/부학력, 초4 F=22.21,

p<.001; 초5 F=16.10, p<.001; 초6 F=19.78, p<.001; 등교일/TV비디오시청시간/부학력, 초4

F=17.18, p<.001; 초5 F=25.68, p<.001; 초6 F=22.23, p<.001; 등교일/친구들과노는시간/부학력,

초4 F=3.11, p<.05; 초5 F=4.49, p<.01; 초6 F=17.07, p<.001, <표 Ⅴ-5>, <표 Ⅴ-8>, <표 Ⅴ-10>,

<표 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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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학생의 여가관련시간 변화 추이

중학생의 여가관련시간 변화 추이를 성별, 도시규모별, 가구소득수준별, 가족구성별, 부모학력

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여가관련시간의 세부항목은 컴퓨터/게임기오락시간, TV/비디오시

청시간,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다.

1) 성별 여가관련시간 변화 추이

등교일 기준으로 중학생의 컴퓨터/게임기 오락시간의 남녀차이는 2012년 조사년도에만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표 Ⅴ-14>, <표 Ⅴ-21>, [그림 Ⅴ-7]). 그러나 비등교일에는 3년간의 조사 

모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컴퓨터/게임기 오락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표 Ⅴ-22>와 [그림 Ⅴ-8]에 제시되었다. 등교일 기준 중3 남학생의 컴퓨터/게임기오락시

간은 89분으로 여학생 74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중3 F=30.22, p<.001, <표 Ⅴ-21>).

비등교일 기준 남학생은 중1(2010년) 148분, 중2(2011년) 162분, 중3(2012년) 159분을 여학생은 

중1(2010년) 118분, 중2(2011년) 139분, 중3(2012년) 118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비등교일,

중1 F=53.59, p<.001; 중2 F=17.00, p<.001; 중3 F=95.32, p<.001, <표 Ⅴ-14>, <표 Ⅴ-22>).

TV/비디오시청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Ⅴ

-14>). 등교일 기준 남학생은 중1(2010년) 91분, 중2(2011년) 88분, 중3(2012년) 83분을 여학생은 

중1(2010년) 97분, 중2(2011년) 100분, 중3(2012년) 97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등교일 

기준 남학생은 중1(2010년) 163분, 중2(2011년) 148분, 중3(2012년) 134분을 여학생은 중1(2010년)

181분, 중2(2011년) 174분, 중3(2012년) 170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량분석 결과, 남녀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등교일, 중1 F=9.35, p<.01; 중2 F=49.41, p<.001; 중3 F=42.54, p<.001;

비등교일, 중1 F=22.36, p<.001; 중2 F=72.06, p<.001; 중3 F=95.41, p<.001, <표 Ⅴ-23>, <표 

Ⅴ-24>).

친구들과 노는 시간에서 남녀차이는 등교일 기준 중3학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Ⅴ-25>). 중3남학생이 중3여학생에 비해 많은 시간을 친구들과 놀이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교일, 중3 F=15.58,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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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7】 중학생: 성별 여가관련시간 변화 추이 – 등교일

【그림 Ⅴ-8】 중학생: 성별 여가관련시간 변화 추이 – 비등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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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규모별 여가관련시간 변화 추이

등교일을 기준으로 중학생이 컴퓨터/게임기 오락에 사용한 시간을 변량분석한 결과, 3년간의 

조사에서 시군구나 광역시 거주 중학생이 서울시 거주 중학생 보다 많은 시간을 컴퓨터/게임기 

오락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교일, 중1 F=18.31, p<.001, 중2 F=22.12, p<.001, 중3 F=18.51,

p<.001, <표 Ⅴ-15>, <표 Ⅴ-21>).

TV/비디오시청에 사용한 시간은 등교일을 기준으로 서울시 지역 중1(2010년) 86분, 중2(2011

년) 73분, 중3(2012년) 76분, 광역시 지역 중1(2010년) 95분, 중2(2011년) 96분, 중3(2012년) 91분,

시군구시 지역 중1(2010년) 95분, 중2(2011년) 98분, 중3(2012년) 93분으로 나타났다 (<표 Ⅴ-15>,

[그림Ⅴ-9]). 변량분석 결과, TV/비디오시청의 도시규모별 차이는 3년간의 조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시군구 또는 광역시 지역 중학생이 서울시 지역 중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TV/비디오시청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교일, 중1 F=6.31, p<.01, 중2 F=36.75,

p<.001; 중3 F=20.63, p<.001, <표 Ⅴ-23>).

등교일을 기준으로 친구들과 노는 시간은 중2학년과 중3학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도시규모

별 차이가 있었으며, 서울시 지역 중학생이 광역시나 시군구 지역 청소년보다 짧은 시간을 

친구들과 노는데 사용하였다 (등교일, 중2 F=5.47, p<.01, 중3 F=3.02, p<.05, <표 Ⅴ-25>).

비등교일을 기준으로 중학생이 컴퓨터/게임기 오락에 사용한 시간을 변량분석한 결과, 3년간

의 조사에서 시군구나 광역시 거주 중학생이 서울시 거주 중학생 보다 많은 시간을 컴퓨터/게임기 

오락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등교일, 중1 F=5.58, p<.001, 중2 F=49.74, p<.001, 중3 F=19.87,

p<.001, <표 Ⅴ-22>, [그림Ⅴ-10]). 서울시 지역 중1(2010년) 120분, 중2(2011년) 114분, 중3(2012년)

120분, 광역시 지역 중1(2010년) 133분, 중2(2011년) 154분, 중3(2012년) 133분, 시군구시 지역 

중1(2010년) 138분, 중2(2011년) 161분, 중3(2012년) 149분으로 나타났다(<표 Ⅴ-15>).

비등교일 기준으로 TV/비디오시청에 사용한 시간을 변량분석한 결과, 3년간의 조사에서 

시군구나 광역시 거주 중학생이 서울시 거주 중학생 보다 많은 시간을 TV/비디오시청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등교일, 중1 F=16.33, p<.001, 중2 F=58.15, p<.001; 중3 F=21.34, p<.001,

<표 Ⅴ-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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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9】 중학생: 도시규모별 여가관련시간 변화 추이 – 등교일

【그림 Ⅴ-10】 중학생: 도시규모별 여가관련시간 변화 추이 – 비등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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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구소득별 여가관련시간 변화 추이

등교일을 기준으로 중학생이 컴퓨터/게임기 오락에 사용한 시간을 변량분석한 결과, 3년간의 

조사에서 하위그룹, 중위그룹, 상위그룹 순으로 중학생이 컴퓨터/게임기 오락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등교일, 중1 F=52.40, p<.001, 중2 F=25.67, p<.001, 중3 F=11.35,

p<.001, <표 Ⅴ-21>, [그림Ⅴ-11]). 상위그룹 중1(2010년) 51분, 중2(2011년) 71분, 중3(2012년)

69분, 중위그룹 중1(2010년) 67분, 중2(2011년) 86분, 중3(2012년) 81분, 하위그룹 중1(2010년)

88분, 중2(2011년) 105분, 중3(2012년) 92분으로 나타났다(<표 Ⅴ-16>).

중학생이 TV/비디오시청 사용한 시간을 변량 분석한 결과, 3년간의 조사에서 하위그룹,

중위그룹, 상위그룹 순으로 중학생이 TV/비디오 시청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교일, 중1 F=54.31, p<.001, 중2 F=35.42, p<.001, 중3 F=24.68, p<.001, <표 Ⅴ-23>).

친구들과 노는 시간에 사용한 시간을 변량 분석한 결과, 하위그룹은 중위그룹나 상위그룹 

중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친구들과 놀이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등교일, 중1 F=16.57,

p<.001, 중2 F=13.04, p<.001, 중3 F=15.56, p<.001, <표 Ⅴ-25>).

비등교일을 기준으로 중학생의 여가관련시간 시간을 변량 분석한 결과, 하위그룹은 중위그룹

나 상위그룹 중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컴퓨터/게임기 오락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컴퓨터

/게임기오락, 중1 F=18.99, p<.001, 중2 F=26.76, p<.001, 중3 F=15.94, p<.001; TV/비디오시청,

중1 F=25.78, p<.001, 중2 F=22.71, p<.001, 중3 F=8.77, p<.001; 친구들과 노는 시간, 중1 F=4.93,

p<.01, 중2 F=12.68, p<.001, 중3 F=4.90, p<.01, <표 Ⅴ-22>, <표 Ⅴ-24>, <표 Ⅴ-26>, [그림 

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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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1】 중학생: 가구소득별 여가관련시간 변화 추이 – 등교일

【그림 Ⅴ-12】 중학생: 가구소득별 여가관련시간 변화 추이 – 비등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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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족구성별 여가관련시간 변화 추이

부모자녀그룹의 중학생이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의 중학생에 비해, 컴퓨터/게임기오락,

TV/비디오시청, 친구들과 놀이에 더 적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등교일 기준 -

컴퓨터게임기/오락시간, 중1 F=11.29, p<.001; 증2 F=49.61, p<.001; 중3 F=18.00, p<.001; TV/비디

오시청시간, 중1 F=16.74, p<.001; 증2 F=50.79, p<.001; 중3 F=8.26, p<.001; 친구들과노는시간,

중1 F=9.36, p<.001; 증2 F=7.43, p<.01; 중3 F=17.02, p<.001, <표 Ⅴ-17>, <표 Ⅴ-21>, <표 Ⅴ-23>,

<표 Ⅴ-25>).

5) 부모학력별 여가관련시간 변화 추이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중학생은 컴퓨터/게임기오락, TV/비디오시청, 친구들과 놀이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등교일 기준 – 컴퓨터/게임기오락시간/부학력, 중1

F=25.71, p<.001; 증2 F=12.38, p<.001; 중3 F=13.36, p<.001; TV/비디오시청시간/부학력, 중1

F=27.07, p<.001; 증2 F=19.60, p<.001; 중3 F=23.73, p<.001; 친구들과노는시간/부학력, 중1

F=6.58, p<.001; 증2 F=8.78, p<.001; 중3 F=4.68, p<.01, <표 Ⅴ-18>, <표 Ⅴ-19>, <표 Ⅴ-20>,

<표 Ⅴ-21>, <표 Ⅴ-23>, <표 Ⅴ-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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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1) 초1 패널 요약

첫째, 초등학생의 컴퓨터/게임기 오락시간을 성별로 살펴본 결과 등교일과 비등교일 모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컴퓨터/게임기 활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V/비디

오 시청에 사용하는 시간의 남녀차이의 유형은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친구들

과 노는 시간은 대체적으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시규모별로 컴퓨터/게임기 오락시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등교일과 비등교일 모두에

서 초4학생의 도시규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초5학생과 초6학생의 

경우, 등교일과 비등교일 모두에서 광역시나 시군구 지역 초등학생이 서울시 지역 초등학생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오락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V/비디오 시청 시간도 오락시간의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광역시나 시군구 지역 초등학생이 서울시 지역 초등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TV/비디오 시청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구소득별로 살펴본 여가관련시간 차이는 모든 세부항목에서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다.

즉, 하위그룹의 초등학생이 중위나 상위그룹의 초등학생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컴퓨터/게임기 

오락, TV/비디오 시청, 친구들과의 놀이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친구들과 노는 시간에서 

비등교일의 경우에만 가구소득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가족구성별로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한부모가정의 초등학생이 부모자녀 그룹의 

초등학생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컴퓨터/게임기 오락, TV/비디오 시청, 친구들과의 놀이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부모학력별로 살펴본 결과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초등학생이 더 많은 시간을 

컴퓨터/게임기 오락, TV/비디오 시청, 친구들과의 놀이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중1 패널 요약

첫째, 중학생의 컴퓨터/게임기 오락시간을 성별로 살펴본 결과 중1학생과 중2학생의 등교일 

사용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중3학생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더 많은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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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등교일 모두에서 즉 중1, 중2, 중3학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컴퓨터/게임기 오락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V/비디오 

시청에는 등교일과 비등교일 모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시규모별로 컴퓨터/게임기 오락시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등교일과 비등교일 모두에

서 광역시나 시군구 지역 중학생이 서울시 지역 중학생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오락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V/비디오 시청 시간과 친구들과 노는 시간의 사용에서도 오락시간의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광역시나 시군구 지역 중학생이 서울시 지역 중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TV/비디오 시청이나 친구들과 놀이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구소득별로 살펴본 여가관련시간 차이는 모든 세부항목에서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다.

즉, 하위그룹의 중학생이 중위나 상위그룹의 중학생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컴퓨터/게임기 

오락, TV/비디오 시청, 친구들과의 놀이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패턴은 초4 패널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넷째, 가족구성별로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한부모가정의 중학생이 부모자녀 그룹의 중학생

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컴퓨터/게임기 오락, TV/비디오 시청, 친구들과의 놀이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4 패널과 유사하다.

다섯째, 부모학력별로 살펴본 결과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중학생이 더 많은 시간을 컴퓨터/게

임기 오락, TV/비디오 시청, 친구들과의 놀이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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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1. 분석결과 요약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초4 패널과 중1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 생활시간

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청소년이 하루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수면, 학업,

여가의 대분류 아래 9개 세부 생활시간의 사용형태를 분석하고 3년간의 생활시간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첫째, 2010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었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2011년을 거쳐 2012년에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의 생활시간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추이를 파악하였다.

둘째, 이와 관련한 세부 항목인 수면, 학원/과외, 숙제, 기타공부, 독서, 컴퓨터게임, TV시청,

친구들과 놀기의 시간 변화 및 실태를 파악하고 어떠한 세부 항목에 많은 시간을 사용했는지 

사용률을 분석하였다. 셋째, 청소년이 속한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근거하여 세부 생활시간이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고 연도별 추이를 파악하였다. 핵심적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 생활시간 변화 결과 요약

초등학생은 등교일 기준으로 수면에 35%~38%, 학업관련시간에 20%~24%, 여가관련시간에 

13%~16%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면시간과 

학업관련시간은 줄고 여가관련시간인 오락과 TV시청 등의 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평균수면시간은 등교일과 비등교일 모두 줄어드는 추이를 보였다. 등교일 기준으로 

초4학생은 8시간56분, 초5학생은 8시간47분, 초6학년은 8시간26분을 수면시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등교일 보다는 비등교일에 더 많은 시간을 수면시간에 사용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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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비등교일에 초4학생은 9시간36분, 초5학생은 9시간28분, 초6학생은 9시간25분을 수면

시간에 사용하였다. 초등학생의 등교일과 비등교일의 수면시간 차이는 약1시간 정도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등교일에 학업관련시간 중 학원/과외시간에 제일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등교일에는 학업관련시간 중 기타공부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등교일 기준 약 2시간 정도를 학원 및 과외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공부 및 숙제시간을 합하면 초등학교 6학년생은 하루에 4시간 40분 정도를 학업관련시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의 조사에서 학원/과외시간의 성별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대체적

으로 기타공부와 독서시간은 등교일과 비등교일 모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등교일과 비등교일 모두에서 서울시 지역 초등학생이 

광역시나, 시군구 지역 초등학생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학원/과외, 학교숙제, 학원/과외숙제,

기타공부, 독서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자녀가 동거하는 

그룹,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학업관련시간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관련시간 중 초6학생의 경우 비등교일에 TV/비디오시청에 161분, 컴퓨터/게임기오락에 

109분, 친구들과 놀이에 124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오락과 매체 활용한 시간은 

비등교일 하루 평균 2시간 20분 정도였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오락과 TV 시청 등에 사용하는 

시간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등교일에는 등교일보다 2배 정도의 시간을 여가관련활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컴퓨터/게임기 오락시간을 성별로 살펴본 결과 등교일과 비등교일 모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컴퓨터/게임기 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TV/비디

오 시청의 경우는 남녀차이는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초등학생의 학년이 올라갈

수록, 광역시나 시군구 지역 초등학생이 서울시 지역 초등학생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오락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V/비디오 시청 시간도 오락시간의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본 여가관련시간 차이에서도 하위그룹의 초등학생이 중위나 상위그룹의 

초등학생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컴퓨터/게임기 오락, TV/비디오 시청, 친구들과의 놀이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초등학생이 더 많은 시간을 컴퓨터/게임기 

오락, TV/비디오 시청, 친구들과의 놀이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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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학생 생활시간 변화 결과 요약

중학생의 경우 중1학생은 수면 33%, 학업관련 22%, 여가에 14%의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3학생은 수면 31%, 학업관련 18%, 여가 16%의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면시간과 학업관련시간은 줄고 여가관련시간인 오락과 TV 시청 등의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이는 초4 패널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평균수면시간은 등교일과 비등교일 모두 줄어드는 추이를 보였다. 등교일 기준으로 

중1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은 7시간53분이었지만 중3학년은 7시간22분을 수면시간에 사용한 것으

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등교일 보다는 비등교일에 더 많은 시간을 수면시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등교일의 중1학생의 평균수면시간은 9시간30분, 중2학생은 9시간24분, 중3학생은 

9시간8분이었다. 중학생의 경우, 등교일과 비등교일의 수면시간 차이가 약2시간 정도로 초등학생

에 비해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중학생은 등교일에 학업관련시간 중 학원/과외시간에 제일 많은 시간을 비등교일에는 기타공

부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3학년의 경우 학업관련시간에 하루 

평균 4시간정도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교일/비등교일 모두에서 학원/과외와 학원/과외숙제시간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숙제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공부와 독서시간의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서울시지역 중학생이 

광역시나 시군구 지역 중학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학업관련시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 상위그룹 중학생이 가구소득 중위나 하위그룹 중학생보다, 부모자녀 가정의 

중학생이 한부모가정 중학생보다,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학업관련시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관련시간 중 등교일과 비등교일 모두 TV/비디오시청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3학생의 경우 등교일 TV/비디오시청 시간이 90분에서 비등교일 151분으로 증가하였

으며, 컴퓨터/게임기오락 시간은 82분에서 139분으로 증가하였다.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중3학생이 등교일에 컴퓨터/게임기오락과 TV/비디오시청에 사용하는 시간의 비율은 11.9%에

서 비등교일에는 20.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중학생은 컴퓨터/게임기 오락에 여자 중학생은 TV/비디오 시청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나 시군구 지역 중학생이 서울시 지역 중학생보다, 가구 소득이 낮고,



분
석
결
과
 
요
약
 
및
 
정
책
제
언

제6장

240

부모 학력이 낮을수록 중학생들은 여가관련시간인 오락, TV/비디오 시청, 친구들과 놀이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책제언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청소년의 생활시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청소년 수면권에 대한 다양한 접근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학생의 등교일 평균수면시간은 약 7시간 30분이며 하루 

중 약 31%를 수면시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비교 연구에 의하면 비교 대상국가인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청소년은 하루 중 수면에 각각 37%, 35%, 34%, 33%의 시간을 사용한다고 

한다(김기헌, 안선영, 장상수, 김미란, 최동선, 2009).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수면시간은 

비교국가에 비해 수면시간에 사용하는 비율이 낮으며 평균 8시간 이하의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적인 수면시간의 부족에 더해, 다른 연구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많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수면시간의 부족을 호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김영지, 김경준, 김지혜, 이민희, 2013).

신체 및 정신적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적절한 수면시간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발달과 

연결된 중요한 요소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족한 수면시간은 청소년의 비만과 같은 신체발달,

우울증과 같은 정신발달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이정진 외, 2013; 하영미, 박현주, 2014).

따라서 청소년이 적절한 수면시간을 취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의 수면부족 원인은 다양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적절한 수면시간 유지를 위해서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 

의하면 과반수이상의 중학생은 수면시간 부족의 이유를 학원 및 과외와 채팅 및 문자메시지 

같은 SNS 사용을 이유로 수면시간이 줄어든다고 보고하였다고 한다(김영지 외, 2013). 이러한 

현상은 수면시간이 늘어나면 학업이나 여가시간은 줄고, 반대로 학업이나 여가시간이 늘면 

수면시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즉, 효율적인 생활시간의 



분
석
결
과
 
요
약
 
및
 
정
책
제
언

제6장

241

배분과 활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정책 및 체계 상 학원 

및 과외 등의 학업시간 조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효과적인 학습시간을 위한 진단 및 대책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청소년의 여가 및 기타활동시간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논의 및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저녁시간 이후에 게임, SNS활동, 인터넷 사용 등으로 잠을 적게 자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및 건전한 매체 이용에 대한 예방교육, 부모에 대한 지도 등을 포함한 

충분한 논의와 종합적 대책을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대책들은 수면시간 

연장, 게임시간 줄이기 등의 단편적인 대책 논의에 국한하지 않고 청소년 발달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생활시간 활용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수면시간을 늘리기 위해 학업 및 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또는 하루 일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누고 사용할 지에 대한 

교육도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청소년의 적절한 수면시간 유지 

및 수면의 질 향상을 위한 접근을 위해서는 최근 수면권 보장에 대한 요구와 9시 등교 등과 

같은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와 실행 결과에 주목하고 이를 세부정책과 연결시키는 방안 

도출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여가 및 문화 활동의 필요성

본 연구는 청소년의 여가시간을 컴퓨터/게임기 오락, TV/비디오 시청, 친구들과 놀이의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결과를 분석하였다. 청소년이 오락이나 TV를 시청하는 시간은 학년이 

올라 갈수록 늘어났으며, 중학생의 경우 비등교일에는 등교일보다 두배 이상의 시간을 오락이나 

TV 시청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세부항목

을 살펴보면 능동적인 문화 참여 등의 여가활동이 아니라 게임, TV 시청과 같은 수동적인 

여가활동의 시간이 증가한 것이다.

최근 들어 청소년의 컴퓨터 및 매체 이용에 대한 연구와 이와 관련한 정책 제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명 셧다운제와 같은 청소년 게임시간 통제 정책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셧다운제를 통해 청소년들이 컴퓨터 게임에 사용하는 시간을 

통제하고 향후 이와 관련된 비행과 같은 이탈행동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컴퓨터 및 매체 이용에 대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제도와 교육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즉, 청소년이 컴퓨터나 매체에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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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규제하는 셧다운제 같은 정책과 함께,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돕는 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12년 이후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를 통해 방과후에 청소년이 효과적으로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의 

확대 및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등교일에 비해 비등교일에 청소년이 게임과 TV시청에 

사용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따라서 비등교일 즉, 공휴일과 주말에 청소년들이 즐겁게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와 세부 정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주5일제 근무 이후 주말의 새로운 가족 여가활동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하여 청소년이 가족활동으로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세부 정책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흥미롭게도 여가시간 활용에서 남녀 학생의 성별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비등교일을 

기준으로 중학생의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컴퓨터 

및 게임기 오락에,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이 TV 및 비디오 시청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선호하고 활용하는 여가활동에 대한 세분화된 조사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논의 및 성별에 맞춘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남녀 청소년의 여가시간 활용과 다양한 문화 활동 개발에 특화되고 세분화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세부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3) 소외계층 청소년의 생활시간 활용에 대한 제도적 지원

본 연구에서 나타난 유사한 패턴은 가구소득이 낮거나, 한부모가정, 또는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학원이나 과외에 사용하는 시간은 짧고 컴퓨터 오락이나 TV 시청에 사용하는 시간은 

길었다는 점이다. 오락이나 매체 이용 시간이 긴 청소년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정 내에서 오락과 매체 이용에 대한 부모의 교육과 감독이 

소홀할 가능성이 크다. 청소년 매체 이용실태조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가정 내에서 매체 

이용에 대한 규칙을 정해 놓은 가정은 3분의 1정도라고 한다(배상률, 김형주, 성은모, 2013).

그렇다면 실제 소외계층 청소년의 가정에서는 매체 이용에 대한 감독 및 규제가 매우 미흡하거나 

거의 없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소외계층 청소년의 오락 및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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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시간이 다른 그룹에 비해 길게 나타난 결과도 가정 내의 감독 부재의 결과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락과 매체에 장기간 노출된 청소년의 문제 행동 및 부정적 발달에 대한 기존의 많은 연구 

결과들을 볼 때, 오락 및 매체 노출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가능한 이른 시기에 매체 이용 

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청소년의 

나이가 어릴수록 예방 교육 및 건전한 사용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외계층 청소년 가정과의 성공적 협력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제안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오락과 매체를 이용한 대상 주체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매체 교육과 학교와 가정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에 대한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종합하면, 부모의 규제를 벗어난 오락과 매체 이용시간

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건전하지 못한 이용 역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이 

건전한 매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세부 정책 도출이 필요하다.

수동적인 여가시간 활용인 오락과 TV시청 같은 활동을 줄이고 능동적인 여가시간 활용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같은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주말에도 

부모가 부재일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주말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청소년활동원이나 지역 문화센터를 연계하여 소외계층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외계층 청소년은 여가관련 시간은 길지만 학업관련 시간은 비교그룹에 

비해 짧게 나타났다. 이는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학원 및 과외에 적은 시간을 사용하고 독서나 

기타공부에서도 적은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높은 학습시간이 높은 학습 성취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외계층 청소년이 학교숙제나 독서 등과 같은 학업관련시간에 적은 시간을 

사용한다는 점은 결국 이들의 장래 사회경제적지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방과후 혹은 비등교일에 소외계층 청소년이 학업관련 활동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공공장소

와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실시되고 있는 방과후학교와 연계하여 저소득층 

청소년이 안전하게 사회시스템 내에서 학교숙제를 하고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학업과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세부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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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과학회지, 16(2), 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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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14-R0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Ⅰ / 안선영·황여정·이수정·이로사

14-R0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Ⅰ / 임희진·송병국

14-R03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Ⅱ / 이경상·박선영·조남억

14-R04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임지연·김정주·김정숙

14-R05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연구 / 박영균·조흥식

14-R06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1) : 총괄보고서 / 김형주·권재기

14-R06-1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2) : 조사결과 자료집  / 김형주

14-R07 청소년 사이버불링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이창호·신나민

14-R08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 이유진·이창훈·강지명

14-R09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김승경·송미경

14-R10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김지연·정소연

14-R11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미디어교육 제도화 방안 연구 / 배상률

14-R12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정숙·조혜영·이태주·이덕난

13-R13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대응방안 연구 / 성윤숙·손병덕

14-R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총괄보고서 / 김경준·김희진·이민희·김윤나

14-R14-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실태 / 김경준·이호균·
서여정·김광혁·김형욱·윤상석·박병식·이석구

14-R14-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201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경준·김희진

14-R14-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청소년 인권 의식에 관한 구조 분석 / 천정웅

14-R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 지역사회 진단․분석 / 김지경·하헌주·김옥태

14-R15-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 청소년 행복도시 조성사업 추진 계획 수립 / 김영한·
임영식·김민

14-R16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총괄보고서 / 양계민·신현옥·박주희

14-R16-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박주희

14-R17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Ⅰ / 오해섭·맹영임

14-R17-1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Ⅰ : 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의견조사 / 오해섭·맹영임·문호영

14-R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사업보고서 / 이종원·황진구·모상현·정은주·강현철·한영근·허효주·
문은옥·이영화

14-R18-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Ⅰ - 청소년 생활시간 추이 분석 / 정은주

14-R18-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Ⅱ -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 및 추이 분석 / 모상현

14-R18-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Ⅴ : 기초분석보고서Ⅲ -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참여 실태와 추이 분석 / 황진구·허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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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O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Ⅱ / 윤철경·서정아·유성렬·조아미 
(자체번호 14-R1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O2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Ⅰ 데이터 분석 
보고서 / 윤철경·서정아·유성렬·조아미 (자체번호 14-R19-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2-O3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Ⅱ / 김지영·전영실·박성훈 
(자체번호 14-R19-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O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Ⅰ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성은모·
백혜정·진성희 (자체번호 14-R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O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Ⅰ : IEA ICCS 2016 -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성은모·백혜정·진성희 (자체번호 14-R20-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4-63-O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Ⅰ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측정
도구개발 / 김태준 (자체번호 14-R20-2)

수 시 과 제

14-R21 청소년보호의 시대적 중요성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 / 이유진·배규한

14-R22 청소년분야 자격제도 개선 방안 연구 / 모상현·이진숙

14-R23 청소년지도자 인권의식 함양방안 / 김희진

14-R24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정책리포트 발간) / 백혜정·임희진

14-R25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배상률

14-R26 청소년수련시설 종사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 (정책리포트 발간) / 황진구

14-R27 청소년정책연구 동향 분석 및 과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5년간의 연구과제 분석을 중심으로 / 김정숙

수 탁 과 제

14-R28 디지털교과서 활용 행태 및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 성은모

14-R29 근로청소년 유형 분석 및 유형별 정책지원 방안 연구 / 김지경·박창남

14-R30 학교 밖 위기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진로 실태조사 / 김지경·이상준

14-R31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기본계획 수립연구 / 김영한

14-R32-1 청소년 경찰학교 시범운영 지원 / 성윤숙·안선영·정은주 

14-R32-2 청소년 경찰학교 시범운영 인프라 구축 지원 / 성윤숙·안선영·정은주 

14-R33 템플스테이 가족 및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 / 조혜영·양계민

14-R33-1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활용편 : 템플스테이 가족 및 청소년 프로그램 매뉴얼 / 조혜영·양계민

14-R34 2014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한·이유진



251

14-R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 / 김지경·김지연·김정주

14-R36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탐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윤철경·김혁진·김범구·정다정

14-R36-1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탐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 위기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숲(체험) 
프로그램 / 윤철경·하시연

14-R37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 총괄보고서 / 성은모

14-R37-1 청소년 통일체험캠프 프로그램 개발 통일체험 활동 운영매뉴얼 / 성은모

14-R38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평가 체계개발 및 프로그램 분석 / 양계민

14-R39 지역아동센터아동패널조사2014 / 황진구·이종원·김희진

14-R40 2014년도 공동생활가정평가 사후관리 / 김지연·이경상

14-R41-1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예방매뉴얼(1-1) / 윤철경·황여정·김승경·맹영임

14-R41-2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숙려제 매뉴얼(1-2) / 윤철경·황여정·김승경·맹영임

14-R41-3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교 밖 진로 가이드북(1-3) / 윤철경·황여정·김승경·맹영임

14-R41-4 학업중단 대책 매뉴얼 및 진단도구 개발 : 학업중단 진단도구 개발(1-4) / 정제영·강태훈·류성창·변수용

14-R42 2014 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김경준

14-R43 대안교육포럼 / 윤철경·오해섭·백혜정·김희진

14-R44 2014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 임희진·백혜정·김희진·황여정

14-R45 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모델 확대 방안 / 황진구

14-R46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제도개선 방안 연구 / 김지연·김동일·김태완·윤철경

14-R47 고용차별예방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 성은모

14-R48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 및 정책에 관한 연구 / 이창호·윤철경·최금해·김옥태

14-R49 2014년 또래조정사업 / 서정아·김영한·이유진

14-R50 2014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돌봄 연계 모형 개발 연구 / 양계민

14-R51 청소년우대정책관련 하위법령 개정추진 기초연구 / 이창호·조혜영·김용훈

14-R52 신고·인증제 정착을 위한 청소년수련활동 개념 정립 및 분류 체계 연구 / 임지연·김민

14-R53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도구 개발 / 성은모

14-R54 약물사이버중독 안전내용체계안 개발연구 / 이창호·왕석순

14-R55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검정교과목정비 및 표준교수요목에 관한 연구 / 김경준·오해섭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14-S01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 동계합숙연수Ⅰ (1/6∼10)

14-S02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 동계합숙연수Ⅱ (1/13∼17)

14-S03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공청회 (1/21)

14-S04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원집중 연수 (2/4∼7)

14-S05 미래연구에서의 시나리오 방법론 (2/20)

14-S06 제1차 2013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4)

14-S07 제2차 2013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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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S08 학업중단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 일본의 최근동향 (3/13)

14-S09 STATA를 이용한 공간분석의 기초 (3/21)

14-S10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방법론 (3/26)

14-S11 청소년경찰학교 시범운영 워크숍 (4/3∼4)

14-S12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교 학교장 특별연수 (4/14∼16)

14-S13 학업중단예방 시·도 담당자 워크숍 (4/11∼12)

14-S14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의 의미와 연계과제 (4/23)

14-S15 행복한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진단지표 (4/29

14-S16 복잡표본조사에서 가중치 산출 (5/8)

14-S17 다문화시대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시민교육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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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out the patterns of daily activities of the children

and the youth and the changes in patterns in these activities over 3 years.

The study utilized the data from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 KCYPS,

and used data from‘elementary 4 panel’and‘middle school 1 panel’from Time 1(2010)

to Time 3(2012). The analysis were carried out based on the starting sample of

2,378 from the‘ elementary 4 panel’of the first year (2010) and 2,351 from the‘middle

school 1 panel’ of the first year (2010) and by applying cross section weighted

standard value according to detailed background factors.

The study looked at nine categories of activities and separately analyzed the

school days and non-school days. The nine categories are ① sleeping ② extra curricular

lessons such as after-school (Hakwon) and being tutored ③ homework for school

④ homework for the Hakwon and tutoring lessons ⑤ other study time ⑥ book

reading ⑦ playing on the computer and games ⑧TV and video watching ⑨ hanging

out with friends.

The result shows that first, the time spent on sleeping gradually declines as the

children and youth go to higher grade as shown in‘middle school 1

panel’and‘elementary 4 panel.’ The middle schoolers are shown to sleep less than

8 hours in average. Both in‘elementary 4 panel’and‘middle school 1 panel’, as the

grade goes up, the time on academic activity decreases while time spent on leisure

activity increases.

Second, the children and youth spent most time on Hakwon and tutoring during

school days, and on extra study and reading on non school days. The children

and youth living in Seoul spend more time on Hakwon and tutoring than those

living in the other areas. The children and youth in higher income families with

better educated parents also spend more time in Hakwon and tutoring than those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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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are not.

Third, in case of middle schoolers, boys tend to spend more time on computer

and video games than girls do, while girls spend more time on TV and video

watching than boys do. The children and youth from lower income families with

less educated families tend to spend more time on computer games and TV watching

than those who are from families with higher income and better educated parents.

Key words: elementary students, middle school students, daily activity hours, sleeping hours, 

academic activity hours, leisure activity hours, longitudinal analysis,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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